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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구촌에 보내주실 뿐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

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의 거룩 사랑 온유함을 

배워 세상에 나타내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옵소

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기도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 보리요

(디모데전서 3장 5절)

금주의 말씀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 리더, 언제 어디서나 리더다! 

3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7면

특별기고: 자폐아 진단과 치료

16면

영적 개입으로 중독문제 해결 

2면

거대한 도미노 작품에서 각각의 도미노는 아주 작은 역할을 담당할 뿐이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일련의 사건들도 단 한 개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에서 시

작될 수 있다. 각 도미노는 다음 도미노를 쓰러뜨릴 뿐이지만 도미노 한 개 한 

개가 모이면 굉장한 장면을 연출해낸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서 일하시는 방

법도 똑같다.

‘라합’이라는 도미노 하나가 나에게까지 

 고상하다고 보기 힘든 기생 라합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심을 알아보고 그들을 도왔다. 도미노 한 개가 넘

어진 것이다. 수십 년 후, 모압 땅에 살던 한 유대인 나오미,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과부가 된 그녀를 따라 나선 모압 며느리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다.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 이새의 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할머니인 것이다. 도미노가 여러 

개 더 넘어졌다. 그로부터 천년 후,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라합은 스스로를 매우 중요한 인물이나 성공한 인물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

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다르게 보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구출과 구속 이야기

에 그녀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그 큰 이야기의 저자가 라합을 등장인물로 

써내려가셨고, 그녀는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냈다. 그리고 라합이

라는 도미노 하나는 3천4백여 년이 흐른 지금 나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는 멋

진 도미노 작품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영적 도미노, 곡선으로 움직여 

 하나님의 영적 도미노는 다른 연쇄 반응들과 열십자로 교차하면서 복잡한 패턴

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인도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어린 시절을 보낸 로버트 와일더

(Robert Wilder)는 만성질환과 약한 체력, 대중연설을 두려워하는 성격에도 불구

하고 선교지를 향한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 선교사가 아니

라 학생선교자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Missions, SVM)의 창시

자로 더 유명하다. 

도미노 하나에 불과했던 그의 열정은 사방으로 전염되어 1886-1887년 사이에 

167개 대학 교정에서 강연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지상 대명령에 헌신하라고 도전했

다. 그의 강연을 들은 매코믹신학교 학생 새뮤얼 모펫(Samuel Moffett, 마포삼열)

은 그 강연을 듣고 2년이 못되어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 그리고 평양신학교 1회 졸

업생 일곱 명중에 한 명인 길선주를 전도했고, 그가 설립한 교회에서 한경직 목사

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경직 목사의 권면으로 1950년에 한국에 주

둔했던 종군기자 로버트 피어스(Robert Pierce)는 한국 전쟁 과부들과 고아들의 

끔찍한 가난을 알리기 위해 미국에 ‘월드비전’이라는 자선단체를 설립했다. 

130여 년 전에 넘어진 도미노 한 조각이 130년간 다른 도미노 조각을 넘어뜨려 

오늘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웠고, 100여 

개 국가에서 4만5천명의 직원이 매년 수많은 가난한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월드비

전을 탄생시켰다. 그리고도 그 도미노 작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실제로, 죽 늘어선 도미노는 자기보다 1.5배 정도 큰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다. 

1센티미터 길이 도미노로 시작한 연쇄반응이 스물아홉 번째 도미노에 도달하면, 

마지막으로 넘어지는 도미노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만한 높이가 된다. 하나님께

서 시작한 도미노 현상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결국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떠한 도미노를 쓰러뜨리

셨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도미노 하나의 영향력 
리더십저널, 월드비전 미국회장 리처드 스턴스의 하나님의 영적 도미노 현상 소개

라합에서 시작된 도미노 예수그리스도까지

1cm길이 29번째엔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쓰러뜨려

테드 해거드 목사의 사임 이후, 남겨진 

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과제는 바로 “회개”였다. 하나님은 이들에

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에서 

어느새 “대형교회라는 자부심에 안주하는 

공동체"로 유지되기를 위한 나태함을 회개

하게 하셨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에서 “기

독교왕국”으로 자리 이동이 된 교회의 모

습을 보게 하신 것이다. 

따라서 데드 해거드 목사 1인 체제인 담

임목사제도에서 공동사역으로 목회진을 재

구성하게 된다. 물론 담임목사로는 브래디 

보이드(B. Boyd) 그리고 공동목사로 데브 

퍼킨스(Dave Perkins), 글렌 패키암(G. 

Pakiam)들이 사역하면서, 예전의 카리스마

틱 예전에서 철저하게 개신교 전통 예전으

로 예배와 찬양 환경을 변경시켰다. 따라서 

주일예배에서 “니케아 신조”를 읽고, 성경 

읽기와 회중 고백 그리고 매주 주일마다 성

찬식이 집행되는 등, 전통에 근거한 예배로 

교회 체질을 변화시켜 나가게 된 것이다. 

현재 뉴라이프교회의 신앙고백은 바로 “니

케아 신조”다. 그만큼 성경과 교회전통에 

근거한 예전을 초석으로, 콜로라도 스프링

스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로, 중보기도

와 목적 있는 에큐메니컬주의로 나아간 것

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뉴라이프 목회진들은 

콜로라도 스프링스 풀러신학교 분교에서 

M.Div 과정을 마치고 처음으로 해석학을 

비롯한 성경역사, 사회학 이론들을 접하게 

되면서, 폭 넓은 시야와 통찰력을 구비하게 

됐다. 그 중에서 유진 피터슨(E Peterson) 

목사의 영향력은 상당했다. 특히 목회자들

을 위한 목사라고 평가받는 피터슨 목사의 

책(The Contemplative Pastor)은 무엇이 

예수를 추종하는 본질인가를 묻게 하고, 타

인을 돕는 한 개인이자 공동체로서의 지역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각인

시키는 계기가 됐다. 

<3면으로 계속>

CT, 테드 해가드 목사 몰락 후 재기한 “뉴라이프교회” 힐링 이야기 소개

지역사회 위한 공동체로 재가동

테드 해거드 목사는 1985년 25명으로 뉴라이프교회를 개척해서 

14,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콜로라도 주 최대의 교회로 성장시켰

다. 뉴라이프교회는 지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파워 있는 예배와 

사역으로 유명하다. 특히 지역교회의 성장과 전도활동에 미친 그

의 영향력은 다양한 대중매체(뉴스&월드리포트, 카리스마매거진, 

ABC, NBC 등)를 통해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2004년 부시 

대통령을 재선시키고 “전미복음주의연합” 회장으로, 한마디로 “가

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지도자”로 각광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3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남창에게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맺어왔으며 마약을 복용해온 사실이 지난 2006년 11월 

밝혀졌다. 이로 인해 복음주의자연합 회장직과 교회 당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정작 문제는 바로 “뉴라이프교회”였다. 담임목사의 갑작스런 사

임으로 14,000명이라는 교세는 8,000명으로, 헌금액 역시 동반 

감소해 대형교회로 비대해진 몸집을 지탱하기에도 힘들게 됐다. 

아울러 가장 큰 문제는 리더의 도덕적 몰락으로 인한 교인들의 상

처였다.

그러나 8년 만에 “뉴라이프교회”는 예전의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커버스토리로 “뉴라이프교회”

의 힐링 이야기를 보도해준다(New Life After the Fall of Ted 

Haggard: How the megachurch healed-by remembering what it 

means to be the local church).

대형교회가 리더십이 무너졌지만 공동리더십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호응 받는 교

회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유럽은 세계에서 알코올 소비율

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러

시아는 국민 1인당 연간 순수 에틸

알코올 소비량이 15.8리터로 유럽

보다도 높다. 알코올 소비량이 러시

아보다 높은 유럽 국가는 몰도바

(18.2)와 체코(16.5), 헝가리(16.3) 

정도일 뿐이다. 러시아의 주 알코올 

소비 계층은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 

남성들로서 연간 평균 155리터의 

보드카를 마신다.

러시아의 음주 문제는 국민의 삶

에 총체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알코올중독으로 인

한 사망이다. 사모곤(samogon)이

라 부르는 러시아 밀주나 부동액, 

향수, 세정액 같은 “알코올 대용품”

도 알코올 관련 사망에서 상당한 역

할을 담당한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남성 세 명 중 

한 명이 주기적으로 폭음을 하고, 

이는 살인, 자살, 익사, 치명적 산재, 

화재 등의 원인이 된다고 추정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발

생하는 살인 사건의 75%와 자살 사

건의 42%가 음주상태에서 벌어진

다. 한 도시 지역에서 실시된 연구

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83%, 익사자의 63%, 추락 사망자

의 62%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

러시아의 알코올 남용이 야기하

는 사회적 비용은 사망만이 아니다. 

절도, 폭행, 강간, 가정 폭력, 이혼, 

아동 방임, 아동 유기 등의 발생률

도 높인다. 임산부의 알코올 남용으

로 태아 알코올증후군도 심심치 않

게 발생하고 있다.

알코올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심각하다. 직장 내 음주는 

노동자의 생산성을 15-30%까지 

떨어뜨린다. 하버드대학교에서 이

를 연구하는 보리스 세갈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적 손

실을 2012년 러시아 GNP 3조 2천

억 달러의 1/3 정도로 추정한다.

러시아정교회와 개신교회들은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약물 및 알코올중독 재활센터를 설

립하기 시작했다. 1994년에는 우크

라이나 키예프의 한 오순절교회가 

개신교회 최초의 거주형 재활센터

를 개원했다. 1년 후에는 오순절교

파 계열의 뉴라이프 재활센터가 상

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서 거주형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곳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러시아 최대 규

모의 재활센터로 보통 170-400명

가량의 중독자들이 재활 치료를 받

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인터뷰 결과, 교

회에서 지원하는 대다수 재활센터

들은 20-25명 정도의 알코올중독

자를 수용하는 소규모 센터였다. 총 

900곳을 상회하는 (러시아정교회 

소속 100여 곳과 개신교회 소속 

800여 곳) 이런 재활센터들은 운영 

방식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낙

후된 시설에서 최소의 예산으로, 대

부분 회복 중인 알코올중독자들에 

의해 운영된다. 

이런 재활센터들의 공통된 주장

은 의학적 개입보다는 영적 개입이 

회복의 열쇠라는 것이다. 아직까지 

그들의 접근 방법은 성공적인 듯 보

인다. 전체적으로 러시아의 국영 혹

은 영리 위주의 민영 프로그램보다 

높은 회복률을 보고하고 있다.

회복 전문가들은 이른바 ‘콜드 터

키’(cold turkey), 즉, 아무런 대체용

품이나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

의 의지로만 의존을 끊는 중독치료

를 권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러시아

의 교회 재활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그런 즉시 금단요법에 의존하고 있

다. 대개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

램들은 값비싼 약물을 제공하며 알

코올에 대한 욕구를 단계적으로 감

소시킬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그리스

도인 약물남용 전문가인 앨리슨 기

블렛은 “기도의 치유 능력”이 최악

의 알코올 금단 증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다. 교회기반 

재활치료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

만이 알코올중독을 치유할 수 있다

는 신념이 있다. 성경공부와 기도, 

예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중독치

료의 실천적, 영적 수단이 된다.

그러나 중독자들이 재활 프로그

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사회로 

복귀한 후에도 재발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재활센터들은 수료생들

이 즉시 원래 환경으로 돌아가는 대

신, 일정기간 사회복귀 훈련시설이

나 (정교회의 경우에는) 수도원, 수

녀원, 외딴 교구 등에서 지내기를 

권장한다. 또한 직업을 구하거나 재

활센터 동창회에 참석하는 등의 방

법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금주를 지

속하도록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들

을 독려한다.

한편 재활과 교회 성장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교회가 재

활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재활 프로그램이 교회를 

세우는 식이다. 모스크바의 오순절

교회 목사이며 재활센터 원장인 안

드레이 블린코프에 따르면, 재활 프

로그램 수료자들 중 교회 활동에 열

심인 사람들이 알코올에 다시 접근

할 확률이 가장 낮다. 그 결과 중독

자뿐 아니라 교회에도 혜택이 미치

고 있다. 기블렛은 “러시아와 우크

라이나의 마약 및 알코올 재활 사역

은 가장 강력한 교회 성장 요인”이

라고 말한다.

교회 기반 알코올 재활 프로그램

의 성공 요인은 네 가지를 들 수 있

다. 첫째, 전국의 교회기반 재활센

터의 원장 및 직원들 역시 회복 중

인 알코올중독자들이다.

기블렛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20

곳의 복음주의 재활센터 원장 중 

14명이 회복 프로그램 수료자들이

었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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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Happy Holidays” 아닌 “Merry Christmas”로 

영적 개입으로 중독문제 해결 
CT, 러시아 알코올중독의 새 해결책 기독교 재활프로그램 소개

교회기반 재활프로그램 성공으로 실천자들 점증

교회 일터에서 영향력 행사, 시민사회 변화 기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멕시코의 데낄라와 더불어 칭송을 받는 러

시아의 술로 보드카가 있다. 그러나 추운 날씨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데

우기 위해 마시고 있는 보드카 즉 알코올이 러시아에서는 “국가적 비극”

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문제가 된다. 한 해에만 알코올 중독으로 무려 3만

명이 사망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는 과실치사로 기소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음주 운전자들에 의한 선량한 사람들

의 황당한 사망 사건들이 증가하자 러시아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에게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으로 1년에만 3만 명 정도가 죽어가는 국가적 비극

을 해결하고자 목사와 사제, 여타 기독교 지도자들도 영혼을 구원할 방법

을 찾기 시작했다. 과연 국민들의 알코올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바로 의학적인 계몽이나 정부의 강력한 규

제보다는 영적 개입만이 알코올에 의존하는 러시아 국민들을 살릴수 있

다고, 그 방법을 제시한다(Quenching Russia's Drinking Problem: 

30,000 die each year of alcohol poisoning. New Christian programs 

bring faith into rehab process).

양춘길 목사
(뉴저지 필그림교회)

크리스마스가 위기에 빠져들

고 있습니다. “Merry Christ-

mas” 라는 카드대신에 “Happy 

holidays” 라는 카드가 오고가기 

시작하더니 몇년 전부터는 크리

스마스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묘사한 Nativity Scene(

아기예수, 요셉, 마리아, 목자들 

또는 동방박사들)을 공공장소에 

장식해 놓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

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

독교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크

리스마스가 그 유래와 참 의미를 잃고 변질되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어둠과 죄악의 세상에 한 아기로 오

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시작된 

크리스마스가 그 본래 의미를 점점 상실하여 하나의 공휴일 

(holiday)로 전락해 버리고, 소비문화와 유흥업계를 증진시키

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땅인 독도를 다케시마(죽도)라고 부르

는 것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는 것은 다케시마

로 호칭하는 일은 바로 그 땅을 일본에 속한 영토로 여기는 짓

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Christmas를 Holiday로 호칭하

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세속

화 시키고 그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

는 일이 되고 맙니다.

교회의 크리스마스 행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선물준비 

등으로 정신없이 바쁜 이 계절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

어야 하겠습니다. 인본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영향으로 변질되

어가고 있는 크리스마스를 올바로 지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

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

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이

야말로 크리스마스 절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사

명이 아니겠습니까? 이메일이나 카드를 통해 계절의 인사를 

나누는 일에서부터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합시다.

“Season’s Greetings” 또는 “Happy Holidays” 라고 쓴 카드

를 사용하도록 은근히 압력을 가하는 현실이기에 우리는 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의 오심을 이웃에

게 전하는 “Merry Christmas!”의 카드와 메시지를 사용함으

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대적인 사명을 올바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유래와 참된 의미를 우리 자녀들

에게도 잘 가르쳐서 우리 교회의 온 가족들, 만나는 모든 사람

에게 “Merry Christmas!” 를 외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

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전하는 성탄의 사람들이 되시

기를 축원합니다. 



<2면에서 계속>

이런 현상은 복음주의자들 사이

에서 더욱 현저하다. ‘복음주의 기

독-침례교도 선한 사마리아

인’(Evangelical Christian-Baptist 

Good Samaritan) 재활센터의 경

우 40명의 원장 전부가 센터 수료

생이다.

수료생들은 롤 모델로 활약한다. 

밀(Mill)재활센터를 운영 중인 맥

심 신부와 직원들은 원생들에게 

하나님과 성인들을 바라보며 그들

의 삶을 본받으라고 권면한다. 하

지만 원생들은 재활센터를 수료한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최고의 롤 

모델로 간주한다.

성공의 두 번째 열쇠는 재활센

터의 거주 형태다. 주간 프로그램

에서는 알코올중독자들이 주변의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지만, 거주

형 재활센터라는 “분리된 공간”에

서는 중독자들에게 “소위 정상적

이라 불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암스테르담대

학교의 인류학자 자레트 지곤의 

설명이다.

셋째, 교회들은 도시의 유혹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시골 지역에 

재활센터를 설립한다. “도시의 현

대적인 삶에서 멀리 떨어진 소규

모 ‘가족형’ 시설에서 지낼 때, 중

독자들이 자신의 의지로 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변화된 삶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기블렛은 말한다. 

끝으로 교회 기반 재활센터는 

검소하게 운영된다. ‘틴 챌린지 앤

드 베텔’(Teen Challenge and 

Betel) 같은 재활 프로그램은 사업 

시작 비용 등을 지원받기도 한다. 

그러나 대다수 교회 기반 재활센

터들은 중독자나 정부, 해외의 기

독교 단체들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지 않는다. 물론 변화의 조짐도 

있다. 지난 11월, 러시아연방 마약

통제청(Russia Federal Drug 

Control Service)에서는 2013년에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포함한 전국의 재활센터에 10억 

루블(33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다수 (자립으로 운영하고 있

는) 교회기반 재활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상트페

테르부르크 인근의 뉴라이프 재활

센터는 중독자들을 자동차 정비, 

목공, 제재, 전기, 배관, 건설 등의 

분야에 취업시킨 후 그들의 임금

에서 수입을 얻는다. 역시 상트페

테르부르크 근교에 자리 잡은 밀 

재활센터는 중독자들이 채소를 재

배하고, 가축들을 사육하며, 직접 

가구를 제작 및 판매한다. 여러 가

지 면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상

당히 성공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의 평가는 쉽지 않다. 완치의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

다. 전문가들조차 완전한 중독 치

료의 정의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

다. “소련시절에는 중독자가 두 달 

동안 금주하면 치료가 효과적이라

고 간주했습니다.” 시카고대학교

의 인류학자 유진 라이켈은 지적

한다. 그러나 교회기반 프로그램

의 완치척도는 평생 단주다.

지난 10년 동안의 기록을 조사

해본 결과, 국영 및 영리 위주의 민

영 재활센터의 치료 성공률은 평

균 10% 미만이었다.

반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회기반 재 프로그램 수료자들은 

평균 61%가 비교적 장기간 혹은 

평생 금주를 유지했다. 30년 가까

이 국영 재활센터에서 근무했던 

우크라이나의 한 의사는 그동안의 

노력이 “절망적이고 무의미했다”

고 결론지었다. 그녀는 현재 키예

프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 기독교 기반 재활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도 점점 기독교 기반 재활

센터의 성공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다양한 

약물 및 알코올 재활 치료 프로그

램을 평가한 후에, 교회기반의 ‘진

리를 알라’(Know the Truth) 커리

큘럼(우크라이나 그리스도인 재활

센터협회(All-Ukrainian Christian 

R e h a b i l i t a t i o n  C e n t e r s 

Association) 소속 80개 센터에서 

사용하는 커리큘럼)을 네 가지 공

인 약물남용 치료 프로그램 중 하

나로 지정했다.

러시아에서는 한 외부 전문가가 

교회기반 뉴라이프 재활센터의 성

공을 “러시아 최고의 중독 치료센

터의 수준에 필적한다”고 판단했

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

령은 2005년 뉴라이프 재활센터 

원장에게 메달을 수여했다.

결론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 교회기반 알코올 재활 운동은 

1991년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전개

한 가장 야심찬 사회봉사 활동이

다.

한때 거의 폐기되었던 “밀로세

르디”(miloserdie, 자선)이라는 러

시아 단어가 다시 통용되기 시작

했다. 국가나 정교회의 세부적인 

관리 없이도 시민사회가 다시 태

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오순절 교

회는 서구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

황에서 독자적으로 알코올중독자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교회

기반 재활프로그램은 알코올중독

을 용인하는 러시아 주류 문화에 

대응하는 금욕적인 하부문화를 제

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기반 재활프로그램

의 성공이 알코올중독에 대한 러

시아 국민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

올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음주

로 인한 수많은 개인적 비극도 알

코올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감정

을 유발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과

도한 음주가 일상이 되었거든요.” 

알코올중독 연구의 권위자인 알렉

산더 넴트소프는 말한다.

재활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러시

아정교회 수장인 키릴 대주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알코올중

독)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고, 보

다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파괴적인 열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본성의 왜곡을 경험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도 사망해 죄의 노예가 됩니다.” 

2009년 키릴 대주교는 공동체 대

표들로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여 

알코올중독에 대처할 프로그램 개

발을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기반 재활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금주를 실천

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할 것이

고, 교회와 일터로 돌아가 영향력

을 행사할 것이다. 그들은 철저한 

금주생활과 직업윤리, 사회활동 

등을 통해 시민사회에서부터 광범

위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

다.

<1면에서 계속>

결국 뉴라이프교회 현재의 목적

은 바로 자신보다는 남을 위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이

드 담임목사는 오스틴, 텍사스, 덴

버 그리고 포트 콜린스 일대에 교회

들을 개척하는데 역점을 둬 공동사

역으로 개척교회를 돕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여기에 2011년에는 비영리단체

인 “드림센터”(Dream Centers of 

Colorado Springs, DCCS)를 설립해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가장 

긴급하게 요구되는 필요를 충족시

켜 주게 된다. 그 첫 사업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과 여

성들을 위한 ‘헬스 클리닉”을 열어, 

매일 15-30명의 환자들에게 최상

의 의료혜택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

고 있다. 헬스 클리닉의 성공은 곧

바로 2개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착수하게 해, 현재 고아원을 떠난 

소년들을 위한 주거시설(Joel’s 

Home)과 싱글맘으로 노숙하는 여

성과 자녀들을 위한 복합주거공간

(Mary’s Home)까지 운영하게 만들

었다.

그러나 뉴라이프의 드림센터 사

역이 더욱더 신뢰성을 갖는 것은 바

로 사려 깊은 생각과 여기에 적절한 

돌봄이 동반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뉴라이프는 자신들보다 전문성을 

갖는 비영리단체나 전문단체와의 

연합에도 거리낌이 없다.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에 영

향력을 줄 수 있다면, 교회공동체보

다도 더 전문적이다면, 다른 단체들

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 

신선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에큐매

니컬한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다.

결론으로, 담임인 보이드 목사는 

뉴라이프교회를 다양성이 존중되는 

커다란 천막교회(Big-Tent Mega 

church)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있

다.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기독교 

제자도들이 예전과 검증된 신학적 

전통 그리고 한층 업그레이드됐으

나 겸손의 미덕까지 구비한 목회진

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서도 개신교 전통이 가미된 카리스

마틱 기도와 예배까지도 유지하려

는 욕심(?)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

나 가장 분명한 것은 뉴라이프교회

의 예배는 어떠한 목회자나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살아 

있는 그래서 영감과 감동이 있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기

에 뉴라이프는 진정으로 새로운 생

명을 맛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로 점점 더 닮아가고 있다.

교회에서 리더십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를 떠올린다. 

또는 어떤 기관(주일학교, 청년부 

등)의 대표(부장, 회장 등)를 맡은 

사람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앞에서 리더십에 대해

서 이야기하면 그들은 주로 교회 

내에서의 리더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믿

는다면 그리스도인 리더는 결코 교

회 안에만 국한된 리더일 수 없음

을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인 리더

는 물론 교회 내에서도 리더이고, 

교회 외부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인 리더다.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

서의 리더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존재일 뿐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

스도의 본보기가 돼야 할 책임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

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전11:1)고 했는데, 바울의 고린

도에서의 사역은 단지 교회 내에서

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

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것까지 

포함된다(행18:3). 이와 같이 우리

가 성경이 가르치는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교회 

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리더십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크리스천 리더는 그가 교회의 리

더십으로 부름을 받았건, 사회의 

다른 모임의 리더로서 부름을 받았

건 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며,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헌신했

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

정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높임을 받

으실 분이 아니라 온 땅과 만물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리더는 자

기가 어떤 위치에서 사역을 하고 

있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한 인

격을 가진 자가 돼야 한다. 또 하나

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모든 일

의 동기가 돼야 한다. 그가 일반회

사나 동호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뢰하는 자가 돼야 하며, 회사의 

최고 책임자라 하더라도 섬기는 리

더십을 통해 그 조직을 이끌어 나

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서 영리단체이건 비영리단

체이건, 1차 집단에서건 2차 집단

에서건, 그리스도인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

고 그 각 사람의 영적 필요들에 대

한 세심한 배려를 하는 사람이다. 

결국 그리스도인 리더는 자기가 

리더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으로서 자기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리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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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 리더, 언제 어디서나 리더다! 
리더십저널, 오브리 멜퍼스 목사가 말하는 크리스천 리더로서의 제안 소개  

러더 이전에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삶에서 본 보이는 성숙한 인격 갖도록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내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회 내에서는 물론 외부에서도 여전히 리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의 삶 전체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믿는 성도라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목회학교수이자 목회상담과 지도자훈련을 전담하는 맬퍼스 그룹의 총재인 오브리 맬

퍼스는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크리스천 리더는 교회 안팎에서 리더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적 개입으로 중독문제 해결 

지역사회 위한 공동체로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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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한다는 영어 단어 ‘Thank“

는 생각한다는 단어 ”Think“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보

내며 생각하는 감사의 계절이 되

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떠

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

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

리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하

며 감사의 계절을 보내야 할까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입니

다.

 히12:3에 보면 “죄인들의 이같

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

습니다. 감사의 계절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

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

상에 살며 하나님께 받은 각양 선

물과 축복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예

수님을 통하여 받은 영생이기 때문

입니다. 또한 구원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죄 중에 있는 우리들,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

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

며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현

실의 삶이 힘들지만 거역하는 죄인

들을 구원하시려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범사

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구원받은 자와 버림을 받은 

자, 천국에 가는 자와 지옥에 가는 

자를 상징합니다. 언제라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강도 같은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리고 감사하라고 가르쳐주시는 예

수님, 지금도 죄짓고 사는 우리들

을 벌 받지 않게 하려고 변호하고 

계시는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

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기회를 주시는 예

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입니

다. 우리들도 그 강도처럼 예수님 

발아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

며 구원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

님을 죽을 때까지 섬기겠다고 결심

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서 기도하신 예수님, 빌라도의 뜰

에 선 예수님, 갈보리 산 올라간 예

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둘째는 지난날입니다. 

신16:12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

를 지켜 행할 찌니라”는 말씀이 있

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 년에 세 

차례 지키는 절기 때마다 이집트

에서 종 되었던 때를 돌아보며 감

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규례에 대하여 신16:16-

17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일년 삼 

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

로 물건을 드릴 찌니라”고 구체적

으로 일러 주셨습니다. 

지난달에 LA에 부흥회를 인도하

러 갔다가 1986년에 미국에 처음 

와서 살던 아파트와 부목사로 섬기

게 되었던 교회 옆을 지나가며 미

국에서의 27년 전과 지금을 비교

해 볼 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

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

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

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

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

난 날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

억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가난하고 약하고 병

들었을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

사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한 여 집사님은 어린 두 남매를 데

리고 너무 고생하며 살고 있었습니

다. 저희 내외는 늘 그 집사님과 어

린 남매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고 

마음을 나누며 지냈습니다. 그 후 

좋은 분을 만나 재혼하였고 함께 

식당을 경영하게 되었는데 두 자녀 

모두 훌륭하게 커 가정을 이루었고 

그 식당은 가 볼 때마다 주 중에도 

손님이 줄을 지어 기다려야 할 정

도로 잘됩니다. 그 집사님은 “더 이

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짬

짬이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

다”라고 눈물을 담아 드리는 모습

을 보며 지난날의 내 모습을 생각

하며 늘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은 함께 하심을 봅니다. 

셋째는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든 중에 살지만 조용

히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못한 환

경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다녀볼 때마

다 미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을 

받은 것인지를 재삼 확인하게 됩

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에 와

서 살게 된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

해야 합니다. 재활원에서 사역하는 

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식물

인간 환자의 가족은 환자가 자기들

을 알아보기만이라도 했으면, 머리

를 움직이는 환자는 상체를 움직일 

수만 있다면, 휠체어를 탄 환자는 

지팡이를 짚고 걷기만이라도 했으

면, 지팡이를 짚고 걷는 사람은 아

무리 약해도 자기 다리로 걸어보았

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랍니

다.” 부흥회에 가서 만난 성도들의 

말입니다. 

폐암이 간암으로 전이된 젊은 부

부는 “이전엔 돈 잘버는 사람, 공

부 많이 한 사람이 부러웠는데 이

제는 막노동을 하더라도 건강한 사

람이 제일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젊은 부부는 “

아이들 때문에 불평하는 부부는 정

신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라고 

말했고 13년간 여러 번 싸우고 갈

라진 교회에 다닌 분은 화목한 교

회에 다니는 것이 소원입니다”라

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을 위하여 소원처럼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위

에 많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

리 주위에 우리보다 더 큰 고난 중

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성도

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아침에 10남매와 재산과 건강

을 잃은 욥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모진 고난

도 기쁘게 감당하실 수 있었지만 

욥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

데도 고난 중에 원망하지 않고 감

사하였다면 우리도 그러한 분들을 

생각하며 감사를 배워야 하지 않겠

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

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 마귀

가 거한다”, “축복은 감사하는 문

으로 들어와서 불평하는 문으로 나

간다”는 말이 있다면 저는 “감사를 

심으면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불평

을 심으면 또 다른 불평을 낳는다”

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난과 시험

이 닥쳐올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지난날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를 심으므로 더 많은 

감사를 거두는 새해 되시기를 예수

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는 감사절

푸/ 른/ 초/ 장 
김풍운 목사 

(벅스카운티장로교회)

(사51:1-2)

어느 무신론자가 사는 옆집에 한 

가난한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

고, 무신론자는 수도 없이 그 여성

의 집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없다

는 것을 모르세요?”라고 괴롭혔지

만 그 신실한 크리스천 여성은 계

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 여성의 집에 식료품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그때도 그 여성은 평

상시처럼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께 아뢰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까지 드렸

습니다. 무신론자는 이번에야말로 

그 여성의 기도가 의미 없다는 것

을 가르쳐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

하고는 식료품가게로 달려갔습니

다. 그리고는 일상에 필요한 식료

품들을 구입해서 그 여성의 집 문 

앞에 쌓아놓고 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벨소리를 듣고 나온 여성은 문 앞

에 놓인 식료품을 발견하고 펄쩍펄

쩍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숨

어있던 무신론자 뛰어나와 그녀에

게 “쯧쯧, 딱하기도 하네요! 이 식

료품은 하나님께서 사주신 것이 아

니라 내가 직접 돈을 주고 사서 갖

다 놓은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여성은 하나

님께 감사하다면서 좋아서 더 펄

쩍펄쩍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

신론자는 다시 진지하게 물었습니

다. “도대체 왜 뭐가 그리 감사합

니까?” 그랬더니 그녀는 “하나님께

서 저에게 필요한 식료품을 허락해

주실 것을 전 알고 있었어요. 하지

만 우리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내 식료품값까지 지불하게 하시리

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죠!” 무신론

자는 그 순간 머리에 번개가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무신론머리를 역이용해서 이 여인

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구나!” 자신

의 어리석은 꾀까지도 역이용해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

론자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뿐 아니

라 그 탁월한 지혜까지 가지고 있

는 분임을 깨닫고 드디어 그 하나

님을 믿고 기도생활을 하는 신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이 존재

합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존재하지만 너무 작아서 

안보이고 너무 커서 안보이고 너무 

가까워서 안보이고 너무 멀어서도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들은 사실 지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

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

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인간의 양

심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역

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 양

심과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까지 설명해줍니다. 인간의 성품 

속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악한 

생각이 없는 것 아니고 아무리 악

한 사람도 선한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선한 생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살

라고 누구에게나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적 지식의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림자

를 읽어보는 정도밖에 알 수 없습

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과 지

식으로 완전히 설명될 수 있다면 

그 분은 지식의 대상 학문의 대상

일 뿐 믿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

습니다. 그분은 우리 머리와 가슴 

손과 발의 모든 삶을 동원해서 이

해하고 체험하고 경험되어져야 비

로소 이해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

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

씀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

시고 신실한 분임을 확인하며 말씀

에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축복을 경험하여 힘 있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

망합니다.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신앙칼럼

하나님을 경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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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Q: 지금은 성탄의 계절인데 저희 교회는 교회 안에서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의 유래가 

역사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 성탄트리가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 혹은 

필요없다고 의견이 나누이는데 목사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나성에서 김 권사 

A: 성탄절이 되면 제가 섬기는 교회도 예배당과 친교실에 트리장식

을 합니다. 그리하여 성탄절의 분위기를 연출코자합니다. 그러나 트리

장식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은 것이나 썰매같은 이교적인 것은 결

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성탄절트리장식은 각 교회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나 방향

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의 신학적인 

평가는 일단 접고 오직 성탄의 분위기를 연출에 필요한 것으로 봅니

다. 한국 국민일보 미션투데이에 칼럼을 실고 있었던 임한창씨는 “아

름다운 내일을 여는 213가지 이야기”란 책에서 성탄트리의 유래를 다

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성탄트리장식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틴 루터와 역사적으로 관계

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하루는 전나무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날따라 숲은 눈에 덮

여 스산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고 달빛을 받은 전나무들은 오히려 

영롱한 광채를 발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눈에 짓눌려 외롭게 

서있는 전나무가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자태를 자랑하던 멋진 전나무

도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중요한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전나무들은 영롱한 달빛을 받을 때 아름다움을 발산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모두 외롭고 힘든 인생길을 걷는다. 그러나 우리

는 예수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다.” 이 깨우침을 

받고 루터는 전나무 숲에 엎드려 경건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가

족들과 동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나무 한

그루를 베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루터는 전나무 가지에 소복이 쌓인 

눈송이를 연상하면서 솜을 얹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모습을 그리며 촛불과 형형색색의 종이별을 매달았습니다. 루터는 경

건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크리

스마스트리의 유래입니다. 성탄목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 속에 하

나님의 사랑을 갈망했던 말틴 루터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탄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예수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그리스도에게 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

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

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성경구

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 구절의 고백 속에는 바울이 성탄에 대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탄트리나 장식은 하든 안하든 그렇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탄트리장식을 해도 성경적으로 볼 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성탄트리장식 하든 안하든 성경적 문제없어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동성애 운동가들과 지지자들

은 동성결혼은 극히 개인적인 문

제이기 때문에 타인에게는 영향

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이런 주장들이 점점 더 많

은 미국시민들의 동성결혼에 대한 

생각을 바꿔가고 있는 것이 안타

까운 현실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

람들이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동성결혼” 

뿐 아니라 “결혼” 자체는 개인적

인 것인 동시에 극히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사실’이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은 온 인류에

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며, 인류를 

다음세대로 이어주는 “새 생명”을 

탄생케 하고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맺는 모든 “관계”를 연결시켜주

는 첫 번째 기관인 것입니다. 결혼

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를 이미 알고 있는 미국에서는 결

혼한 부부와 가정들에게는 더 특

별한 혜택들을 부부들에게만 제공

하도록 법적으로 제정돼있는 것이

고요.   

매사추세츠는 미국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주(State)입

니다. 2003년 11월에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키고 2004

년부터 그 법이 시행되면서, 매사

추세츠에서는 사회, 문화, 교육, 비

즈니스, 병원, 가정, 전반에 폭력의 

증가와 그로인한 주정부 자금부족 

문제 등등,  삶의 모든 분야 속에서 

여러 변화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립학교의 변화

동성결혼이 매사추세츠에서 

2004년부터 법적으로 시행되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공립학교 시스템이었다. 공

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곧 미

국의 다음세대들입니다.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합법화 되

자마자 수개월 안에 학교들마다 

동성애/게이의 날을 만들고 그 날

을 축하하는 행사를 하며, 학교마

다 동성애 행위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고 그들의 삶을 

따라 해보는 행사도 가지며 그들

의 삶 자체를 동경하는 쪽으로 몰

고 가기 시작하는 학교 프로그램

들과 수업내용들이 급속히 늘어났

습니다. 

교과서 또한 친동성애 내용들로 

바뀌며 영어수업시간에 따로 읽는 

책 내용들까지도 동성결혼이 사회

에서 극히 정상적일 뿐 아니라 동

성애자들을 미국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불쌍한 사람들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즉 시민의 권리를 빼앗

기고 불이익을 당하고 사는 소수

사람들처럼 묘사되어있는 내용들

로 가득차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환자들 또한 정상적인 것

으로 가르치는 것이 급속히 모든 

공립학교에서 시행되기 시작했으

며, 이와 함께 남녀 학생들끼리 서

로 옷을 갈아입고 다른 성정체성

을 갖은 사람처럼 연기해보는 것

들이 학교 수업에서 격려되며 학

교 프로그램 자체에 친동성애/친

성전환자 프로그램들이 급속히 늘

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각 학교에 

동성애 단체들에게만 특별히 주는 

후원금이 있으므로 각 학교들마다 

동성애, 성전환자 프로그램을 더 

크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을 제공

하게 된 셈이 되었습니다.    

이런 공립학교의 강력한 친동성

애 교육으로 인해 매사추세츠에 

사는 수많은 학생들은 스스로를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 라고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하여 밝히

고 있다는 사실을  Massachusetts 

Youth Risk Behavior 설문조사에

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고등학교에서 처음으

로 동성애 경험을 했다는 학생들

이 동성교육이 있기 전보다 50% 

이상이 증가됐다는 사실이 밝혀졌

기 때문입니다.  

학교 도서실 또한 획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도서실

마다 동성에, 동성결혼에 대해 오

로지 긍정적이고 왜곡된 책들로만  

가득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큰 

문제 중 하나는 이런 책들 중 많은 

책들이 동성애 성행위를 그림이나 

글 내용으로 보여주는데, 거의 포

르노 수준으로 만들어서 어린아이

들과 학생들에게 매우 나쁜 영향

을 미칠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동성애를 해보고 싶게끔 하는 자

극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사추세츠 부르클린 중학교 8

학년 선생님이 공공라디오방송

(National Public Radio)에서 얘

기하기를 “이제는 수업시간에 학

생들에게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사

용하는 섹스 장난감(sex toys)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게이들이나 

레즈비언들은 이런 섹스 장난감

(Sex Toys)을 사용하여 서로 성관

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들을 학생

들과 함께 토론한다”고 인터뷰에

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공립학교의 동성애 교육을 반

대한 학부모들에 대한 핍박

  

2004년 렉싱턴에 있는 유치원

에서 그림책에 “누가 가족인가” 

라는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가족

에 대해 혼돈스럽게 가르치는 것

을 알게 된 학부모가 학교에 조용

히 자기 자녀는 그런 내용을 배우

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다가 경찰까지 가게 되는 상황

이 되었습니다. 

2005년에도 초등학교의 교과

서들이 동성결혼과 동성애 행위

들을 정상적이고 극히 자연스러

운 것으로 가르쳐지고 있음을 알

게 된 학부모들이 알고 항의를 시

작했으나, 오히려 항의한 어떤 아

버지는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고 합니다.    

2006년에는 초등학교에서 “왕

과 왕”이라는 남자 왕이 또 다른 

나라의 왕을 사랑하여 결혼까지 

하게 된다는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읽게한 것을 알게 된 몇몇 학부모

들을 비롯하여 Robb and Robin 

Wirthlin 가 학교에 항의를 했으

나 학교 측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교에 항의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뉴톤이라는 도시에 있는 

공립학교 3학년 반에는 여성의 

옷을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학생

들에게 성전환자나 동성애 등 달

라 보이는 가정들도 극히 정상적

인 가정이고 부부라고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된 엄마가 학교에 불평

하자, 학교는 학교로서 가르칠 것

을 가르쳤기에 잘못된 것이 없다

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Parkers and Wirth-

lins 등 학부모들이 법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에 대

해 소송하였지만 모두 묵살되어버

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2007년에는 학교에서 가

르쳐지고 있는 동성애/동성결혼

에 대해서 학부모가 반대할 권리

가 없다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

었습니다. 즉, 연방부 법정에서는 

단지 매사추세츠가 동성결혼을 합

법화했다는 이유로 각 개인 학부

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보호

하고자 하는 권리까지 없다고 법

적인 결론을 내버린 격이 된 것입

니다. 

이외에도 특별히 동성결혼이 합

법화 되고 동성결혼한 사람들 사

이의 가정폭력이 늘어가는 등 여

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공립학

교에서 일어나는 일만 알려드립

니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동성결혼 합법화 10년째 매사추세츠,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 

공립학교, 동성애/동성결혼에 대해 긍정적 교육

‘학부모 반대할 권리 없다’ 새로운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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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만델라위한 기도 종교·인종·국경을 넘다
   

‘마디바(만델라의 애

칭)를 위해 기도합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

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추

모하는 데는 종교도 피부

색도 국적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크리스천은 물론이고 무슬림, 유대교인들까

지 만델라 전 대통령의 고향 남아공과 미국 유럽 아

시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그를 떠나보내며 두 손을 

모았다.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은 만델라 전 대통령 국

장이 열리는 오는 15일까지를 ‘기도의 날’로 선포했

다. 주마 대통령은 8일 요하네스버그 브라이언스톤 

감리교회에 출석해 추모예배를 드렸다. 수많은 남아

공 국민들도 교회 주일예배에서 만델라를 추모했다.

거리 기도회 열기도 뜨거웠다. 요하네스버그 호튼

의 자택과 소웨토의 옛집 주변 거리에는 지난 5일부

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켜고 꽃과 편지를 놓

아두며 철야 추모 기도회를 열고 있다. 시민들은 무

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는 등 제각각의 방식

으로 고인을 그리워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영

국 런던의 의회광장 앞 만델라 동상과 트라팔가 광

장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미국 전역에서

는 만델라 초상이 그려진 벽화 앞마다 추모객들이 가

져다 놓은 촛불과 헌화가 쌓이고 있다고 미국 CNN

이 보도했다. 중국 베이징과 독일 베를린, 미국 워싱

턴 등 각국의 남아공 대사관 앞에도 추모 인파가 끊

이지 않고 있다.

교계 지도자들도 애도를 표했다. 세계 성공회 수장

인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만델라는 긴 투

쟁을 끝내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며 “유가

족과 지인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미국 하나님의성회 조지 우드 총감독은 “

만델라는 삶에서 증오 대신 사랑을, 싸움 대신 화해

를, 비난 대신 용서를 실천하는 등 기독교적 덕목을 

몸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 건강 크게 악화

빌리 그레이엄(95) 목사

의 건강이 크게 악화된 것

으로 알려졌다. 뉴욕데일리

뉴스는 아들 프랭클린 그

레이엄의 말을 인용, “맥박

은 좋지만 기력이 극도로 

쇠퇴한 상태”라고 8일 보도했다.

프랭클린은 전날 지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친

이 계속 쇠약해지고 있다”며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버지는 여러분의 기도를 감사하게 생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

카공화국 대통령의 타계 사실을 그레이엄 목사가 알

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레이엄 목사는 최근 전립선암과 시력·청력의 급

속한 악화로 자택에서 머물러 왔다. 지난달 7일 공개 

생일파티 이후 2주쯤 지나 급성 호흡기 감염으로 이

틀간 입원했다. 당시 프랭클린은 퇴원 성명에서 “95

세의 고령을 감안하면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

한 편”이라고 밝혔다.

그레이엄 목사는 1973년 5월과 1980년 8월 서울 

여의도광장 등에서 복음화 집회를 여는 등 한국 개신

교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94년 1월에는 북한에

서 선교집회를 열기도 했다.

기독 소년 죽음에 인도 종교계 충격

인도에서 신앙심 깊은 일곱 

살 소년이 처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 인도 종교계는 충격

에 빠졌다. 기독교인에 대한 공

격이 빈번하게 있긴 했지만, 어

린이까지 대상으로 한 것은 드

문 일이다.

2일 인도 모닝스타뉴스에 따르면 아누그락 제메

티(사진)군은 지난달 17일 인도 라자스탄주 ‘신자들

의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실종

됐다. 제메티군은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에서 태어나 

주일예배를 빠지지 않았다. 호세 담임목사는 제메티

군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크리스천이었다”

고 기억했다.

하지만 믿음의 대가는 처절했다. 실종된 제메티군

은 다음날 집에서 1㎞ 떨어진 호수에서 발견됐다. 시

신에는 고문 흔적이 역력했다.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

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고 배와 손 등은 불에 타 있었

다. 호수 주변은 반(反)기독교 성향이 강한 마을인 타

디 오브리였다.

유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

지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아버지 하리스 제메

티씨는 “2003년 회심 후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에게서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받았고 아이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도 협박이 있었다”며 “경찰에 협박범 신상 정보를 

알려줬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허탈해했다. 또 아

이 몸 곳곳에 고문 흔적이 남았지만 시신 부검 결과는 

익사로 결론났다며 억울해했다.

호주 정보기관, 이슬람교도 20명 여권 취소

 호주 정보기관이 안보상

의 이유를 들어 호주 국적

의 이슬람교도 20명의 여

권을 취소했다고 호주 국

영 ABC방송이 9일 보도

했다. 방송에 따르면 한국

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호주안보정보기구(ASIO)

는 최근 시리아 내전에 참여할 움직임이 있다는 이유

로 시드니에 거주하는 이슬람교도 20명의 여권을 취

소했다.

ASIO는 이들이 이른바 지하드(성전)에 참여하기 위

해 시리아로 출국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

의 여권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SIO의 이런 조치

는 일주일 전 호주연방경찰(AFP)이 2명의 남성을 역

시 시리아 내전에 참여하려 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

한 뒤 나왔다.

최근 호주에는 이슬람 권역에서 건너온 난민들이 늘

어나면서 이들이 사회적 불안을 부추긴다는 정서가 확

산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당

사자 중 1명인 아부 바크르(19)는 “ASIO로부터 내가 ‘

지하드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10쪽 

분량의 편지를 받았다”며 “나는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

지 않았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변론을 맡은 잘리 버로스 변호사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테러리스트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라며 “이들은 모두 평범한 젊은이들이며 몇몇은 휴일

을 즐기기 위해 발리로 놀러 가려 했을 뿐”이라고 말

했다.

이에 대해 ASIO는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미 보수진영 만델라 재평가 시끌

최근 타계한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을 두고 

미국 공화당 등 보수진영이 때아닌 색깔 논쟁에 휩싸

였다. 공화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만델라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가 당내 일부 강경파들로부터 뭇매를 맞

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의 강력한 대권 주자로, 특히 티파티 등 강경 

보수층에서 지지도가 높은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

의원은 만델라의 타계 소식에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성명을 냈다가 골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배신자’로 전

락했다. 크루즈는 “만델라는 끈질긴 투쟁으로 아파르

트헤이트(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와의 전투에서 승리

했지만 보복 대신 화해를 택했다”며 “그의 유산은 영

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찬양했다. 이에 일부 지지자들

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 크루즈의 처신을 성

토하는 글을 올리는 등 노기를 쏟아내고 있다.

같은 당의 애런 쇼크 하원의원(일리노이주)도 만델

라를 “우리 시대의 조지 워싱턴(초대 미국 대통령)”이

라고 찬양했다가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10일 미국 언

론에 따르면 쇼크 의원의 트위터에는 “그(만델라)는 

공산당이었다. 그런데 악마가 아니라 조지 워싱턴이

라고?”라는 리트윗 글이 달렸다.

만델라를 “우리 시대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

앙한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만델라를 바라보는 공화당 강경 보수세력의 시선이 삐

딱한 것은 고인이 생전 쿠바의 공산혁명 지도자인 피

델 카스트로와 매우 돈독한 사이였기 때문이다.

만델라는 1991년 쿠바를 방문해 ‘절친’인 카스트로

부터 훈장을 받았는가 하면 1996년에는 과거 자신의 

투쟁을 지원해준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와 

카스트로를 남아공으로 불러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만델라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과거 만델라가 사회주의 국가와 

제3세계 지도자들과 자주 어울린 탓에 미국과 자주 마

찰을 빚었지만, 고인을 찬양했다가 태도를 바꾼 공화

당 인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누바족은 

수단의 남부 

코르도판 지

역에 위치한 

누바 산맥의 

원주민으로, 

아랍어를 사

용하는 바가

라족과 젤라

바족 등 다

른 종족들이 그 지역을 차지한 이

후, 누바 산맥 거주인구의 60%만 

이르게 되었다. 이들은 “누바”라고 

불려지기는 하지만 단일한 누바 종

족이란 없다. 다만 같은 환경을 공

유하고 주변 부족들과는 두드러지

게 구별되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

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많은 누바 부족들은 각각 그 자

체 언어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종

족집단이 되는데 거의 100개의 다

른 방언들이 사용된다. 이것 때문

에 한 공동체는 바로 이웃 공동체

와도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 다

행한 것은 많은 누바족들이 제2언

어로 아랍어를 할 수 있어서 다른 

부족과 대화가 가능하다. 여러 세

기 동안 누바 산맥은 억압적인 정

부와 노예상인들을 피해온 사람들

의 피난처 역할을 했다. 이것이 그

들이 왜 다양한 종족과 언어를 가

지고 있는가를 설명해준다. 

삶의 모습

누바 부족들은 원래 피난 목적으

로 산맥으로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외부인들을 싫어하고 믿지 않는

다. 부족들 대부분은 아직도 누바 

산맥에 살고 있지만 일부는 1800

년대 후반부터 주변의 산지와 평

야로 이주했다. 또 다른 일부는 일

거리와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찾아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도시

로 이주했다. 이러한 점차적인 이

주는 그 부족들을 위한 영국의 법

과 질서가 만들어져 외부 영향력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

이다. 환금작물로서 면화가 도입됐

으며 이로 인해 일부는 남쪽으로 

이주하게 됐다. 

누바족들은 부지런한 농부들이

며 주요 작물 기장은 팔거나 맥주 

만드는데 쓴다. 수수, 참깨, 땅콩, 

담배도 재배한다. 또 산림에서 나

는 산물들을 채집해 수출품으로 판

매한다. 여자들도 자그마한 채소밭

을 가지고 있어 양파, 오크라, 콩, 

옥수수 같은 야채를 키운다. 누바

족은 또 소, 양, 염소, 닭도 기른다. 

수수죽이 주요 식사다. 여기에 육

류, 오크라, 팥으로 만든 소스를 곁

들여 먹는다. 얇고 거친 빵인 두라

(Dura)는 이웃 아랍집단들에 의해 

누바족에게 소개됐으며, 오늘날 그

들 주식의 하나가 됐다. 두라는 또 

도수가 낮은 맥주를 만드는데도 사

용된다. 그러나 도시로 이주한 누

바족은 제과점 빵과 신선한 육류, 

신선한 식품들을 즐기고 수수죽을 

더 이상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 

누바 공동체는 각각 크기가 달라 

1천명밖에 안 되는 소규모 마을이 

있고, 또는 이웃 마을과 결합해 5

만명에 이르는 공동체를 만들기도 

한다. 전형적 가옥은 돌이나 회반

죽한 이엉으로 만든다. 각 가정에

는 부엌과 침실, 곡물창고가 있다. 

공동체는 씨족이나 대가족 단위로 

조직된다. 마을의 권위는 씨족 장

로에게 있다. 각 공동체마다 큰 석

조의 이슬람 사원과 이슬람 학교가 

있다. 

신앙

누바 부족들은 대부분 무슬림이

고 이슬람 율법에 의해 일상생활을 

형성한다. 하나의 집단은 언어, 종

족, 문화적 유산 등에서 이웃 부족

과 구별되지만 이슬람 율법으로 교

육, 의복, 주식, 가족생활, 영적 생

활에 있어서 하나가 된다. 이슬람 

전통에 따라 아이들은 종교학교에

서 교육을 받으며, 남녀 모두 긴 옷

을 입고 돼지고기는 먹지 않으며 

그 밖의 고기도 제물로 쓰기 위해 

잡았을 때만 먹는다. 또 모든 아이

들은 할례를 받고 남편은 4명의 아

내까지 허용이 되며 정기적으로 공

동기도를 한다. 

그러나 남부에 사는 메사킨, 크

롱고 누바, 툴리쉬 족들은 아직 이

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통 정령숭배를 믿고 마법으로 병

자를 고치고 신령과 교접하며 일상

생활의 사건들을 조절하기 위해 무

당을 찾는다. 지역의 주술사들은 

영혼의 화신이라고 믿으며 풍년의

식 등을 주관하고 병이나 기근을 

쫓아내도록 희생제에도 참여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크롱고 누바족만이 성경의 일부

를 가지고 있다. 다른 누바족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원이 

없다. 현재 이 부족들 가운데 사역

하는 선교단체는 없다. 복음을 향

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

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와 

중보가 필요하다. 

수단의 누바(N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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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퍼의 자유대학을 세우기 위

한 오랜 투쟁은 치열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은혜

였다. 인본주의 사상으로 철갑처럼 

무장된 국가를 상대로 해서, 19세

기의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회복하려

고 했다. 그러나 암초는 여기저기에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문제

였다. 국립대학이야 국가의 재정으

로 아낌없이 쓰고 일하도록 되었으

나 사립대학으로서 자유대학은 그

러하지 못했다. 카이퍼의 꿈을 아는 

몇몇 부유한 사람들의 기부도 있었

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어림없었다. 

그래서 카이퍼는 뜻을 같이 하는 

개혁주의 성도들의 작은 주머니에

서 도움을 구했다. 카이퍼는 학교 

후원을 위한 개미군단을 만든 셈이

다. 후일 카이퍼의 후원자들은 동

전 저금통장을 만들어 ‘자유대학은 

여러분의 것입니다’(V.U is UW)라

는 구호를 만들어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카이퍼는 설교와 강연과 메일 

같이 쏟아내는 명칼럼을 통해서 지

지자들을 독려하고 힘을 한데 모았

다. 과연 카이퍼는 시대를 뛰어넘는 

일꾼이었다. 

카이퍼가 자유대학에 대한 계획

이 구체화하고 개교일이 가까워오

자 찬반양론이 극에 달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에 우리

가 원하는 대학을 왜 세울 수 없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후원하는 분들

이 점점 많아졌다. 또 다른 사람들

은 재정적으로 돕겠다고 나선 이들

도 있었다. 하지만 호되게 비판하

고 저항하는 세력들도 있었다. 즉 

카이퍼가 자유대학을 세우고 신학

부를 만든다면 이는 제도적 교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었다. 또 카이퍼가 구상하는 칼

빈주의적 대학 설립계획은 통일된 

화란의 국가정신에 도전하는 반역

행위라고 몰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또 더 독선적인 비판가들은 ‘카이

퍼가 자신의 학교를 설립해서 모든 

학문과 과학에서 자신을 격리시켜 

버린다’고 혹평했다. 더 심한 사람

들은 카이퍼가 세운 자유대학은 몇 

년 못가서 문을 닫을 것이며 하루

살이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했

다. 또 다른 한편 어떤 이는 걱정하

기를 만에 하나 카이퍼가 세운 자

유대학이 점점 커져서 카이퍼의 제

자와 졸업생들이 각계각층에 포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염려하기도 했다. (그 후 그들의 걱

정은 현실화 되었고, 지난 130여 년 

동안 수많은 칼빈주의 사상을 가진 

지도자들이 각 영역의 요소요소에 

자리 잡고 하나님나라 건설에 박차

를 가했다)

드디어 1880년 10월20일 자유

대학은 개교되었다. 이는 카이퍼의 

승리의 날이자 하나님의 승리의 날

이었다. 이날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자 화란 칼빈주의자들에게 역사적

이며 기념비적인 날이었다. 이사회

의 의장인 호비(W. Hovy) 씨가 다

섯 명의 교수를 임명했다. 신학부

에는 아브라함 카이퍼(A.Kuyper)

박사와 럿거스(Rutgers)박사, 후더

마커(Hoedemaker), 법학부에는 파

비우스 박사(D.P.D.Fabius) 그리고 

문학부에는 딜로(F.W.J.Dilloo)박사

였다. 이들 초대설립교수들은 아브

라함 카이퍼의 동반자일 뿐 아니라 

위대한 학문적 공적을 내었다. 

가령 럿거스 박사는 22권의 책을 

썼고, 후더마커 교수는 40권의 저

서를 남겼다. 또 파비우스 박사는 

65권을 집필했다. 물론 카이퍼 박

사는 223권의 책을 저술했다. 이들

이 그토록 위대한 연구와 저술활동

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역시 아브

라함 카이퍼 박사를 추종하는 수많

은 개혁교회 평범한 성도들의 영적

이고 물질적인 후원이 있었기에 가

능했다. 

1880년 10월20일, 자유대학교 

개교의 핵심은 카이퍼 총장의 취임

연설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영역

주권사상(Souvereiniteit in eigen 

kring)을 선포했다. 카이퍼의 독특

한 연설법인 청중을 사로잡는 카리

스마와 웅변술과 미학을 동원한 이 

연설은 칼빈주의 사상의 핵심을 선

포했다. 그 자리에는 수많은 정치지

도자, 교회의 지도자, 교육계의 최

고의 지도자들이 운집했다. 그 가

운데는 카이퍼의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한 반대자도 많

았다. 하지만 카이퍼 박사의 확신에 

찬 그의 메시지는 삶의 모든 영역

에 하나님 주권이 움직이고 그 영

역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므로 다

른 영역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

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이 내 것이라 말할 수 없는 땅은 

한 치도 없다고 함으로서 그리스도

의 왕권을 확실히 선포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고,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될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는 

왕이시라는 메시지였다. 

카이퍼의 메시지에 물을 끼얹는 

듯이 고요했고, 때로는 우레 같은 

박수가 터지기도 했다. 그동안 기

독교 고등교육법을 위해서 사활을 

걸었던 카이퍼는 그 자리에서 모든 

반대파들의 이론을 잠재웠다. 카이

퍼는 그 후 공동설립자들과 협력하

면서 서로 신뢰했다. 화란에 칼빈주

의 신학과 신앙을 수립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학문적 토론은 물

론이고 정책적 토론도 같이 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 

카이퍼는 당면한 문제인 학교의 

확장을 위한 기금조성, 학교를 널

리 알리기 위한 홍보전을 전개하

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눈

으로 볼 수 있었다. 카이퍼야말로 

오늘로 말하면 CEO형 총장이었다. 

실제로 카이퍼는 초대총장 말고도 

네 번 더 총장의 일을 했다. 1880

년에 총장 취임사에 ‘영역주권사상’

으로 강연했다. 그러나 다시 1882

년 총장재임 시에는 ‘살아계신 하

나님의 교회를 위해 현대의 성서비

평을 비판함’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화란의 전통은 총장이 취임할 때마

다 취임강연(Rectorale Oraties)을 

하는 전통이 있다. 말하자면 한 개

의 소논문을 발표하고 소책자로 남

기는 것이 관례이다. 이는 그 시기

에 학문적인 방향제시 또는 사상적 

방향제시를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1888년에 카이퍼는 다시 총장

의 일을 맡았다. 그때의 총장취임

연설은 ‘칼빈주의와 예술’(het Cal-

vimisme en de Kunst)이었다. 카

이퍼는 신학과 기독교 정치 뿐 아

니라 예술분야에서도 탁견을 가지

고 있었다. 결국은 예술도 어떤 세

계관에 기초하는가라는 것이 중요

했다. 카이퍼는 예술분야에서도 칼

빈주의적 세계관으로 눈이 열려야 

하고 그 예술을 통해서도 하나님

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1892년 카이퍼는 네 번째로 총장의 

일을 시작했다. 당시의 취임 강연은 

‘경계의 깃발’(De verflauwing der 

Grengen)이었다. 인본주의세계관

과 칼빈주의 세계관의 분명한 차이

점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여기

서 카이퍼는 범신론적 세계관을 비

판하고 있다. 

1899년 카이퍼 박사는 다시 총장

에 취임하면서 ‘진화론’(Evolutie)

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카이퍼는 

당시 유럽을 강타한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진화론적 세계관을 비판

하고 하나님 중심의 칼빈주의 세계

관을 역설했다. 실제로 카이퍼가 다

섯 번의 총장 사역과 다섯 번의 취

임연설 내용은 그가 자유대학교를 

설립한 목적과 사상을 일목요연하

게 제시한 셈이다. 

카이퍼는 자유대학을 설립함으

로 칼빈주의 운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 대학은 성경적 세계

관의 진원지이며 또한 개혁주의 사

상 곧 칼빈주의 사상을 체계화 나

가는 동시에 비기독교적 세계관을 

대항 하였다. 앞서 말한 대로 카이

퍼는 자유대학교를 통해 정부의 간

섭과 교권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도 하나님중심의 원리로 경건과 학

문을 이루어가는 대학으로 가고자 

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

인의 구주지만 그는 또한 온 세상

과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대학

의 주인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는 인간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

님께서 주신 문화적 명령(Cultural 

mandate)(창1:27-28)을 수행하도

록 소명을 주신 것이다. 결국 카이

퍼가 세운 자유대학은 그의 칼빈주

의 운동의 진원지가 되었고 교회의 

개혁, 교육의 개혁, 정치의 개혁, 사

회개혁의 총사령부가 된 셈이다.
이메일:skc0727@yahoo.com

<다음호에 계속>

정 성 구 박사 | 전 총신대총장, ICSK원장

자유대학의 문이 열리다

자유대학교 설립으로 칼빈주의 운동 체계화

5회 총장취임연설로 설립 목적과 사상 제시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11)

12월이 되면 우리들은 한해를 마

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해보게 된다. 

그러나 순간순간 무겁고 숨가쁘게 

살아왔던 싱글패밀리들에겐 송년

모임이 그리 흥겹고 반가운 것만

은 아니다. 특히 싱글맘들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색하고, 

여인이 혼자 버는 돈만으로는 너

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2, 3가

지의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육아

와 가사의 일을 돌보기 때문에 쉼

이 없이 하루하루를 넘겨버린 것 

같은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다. 그

래서 싱글맘들은 사역자인 우리에

게 “우리를 잠시라도 마음껏 편히 

쉬게 해주세요” 또는 “우리를 웃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곤 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싱글 맘, 대디

(daddy)들을 위해 송년모임을 계

획했었다.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혹시 주변에 계시는 싱글패밀리들

을 위해 교회나 공동체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송년모임은 한해를 돌아보며 1

부는 감사예배를 드리고 2부에는 

식사 및 소개 그리고 3부에는 파

티형식으로 진행되는 모임인데, 해

를 거듭하며 점차로 참가하는 사

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또 연말이 

되면 송년모임을 기대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더욱이 고무적인 

일은 송년모임에서 만난 분들끼

리 자체적으로 서포트그룹(Sup-

port Group)을 만들어 약식 세미

나도 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도 교환하며 때론 연휴에 여러 싱

글패밀리 가족끼리 모처럼 만의 여

행을 떠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

들기도 한다. 현재는 저희가 진행

하는 송년뱅큇에 LA지역 15여 교

회 싱글패밀리들이 자녀 포함하여 

100여명 정도 참여하고 있다. 다음

은 첫해의 송년모임을 잠시 스케치 

해보았다.

 

송년뱅큇 스케치: 싱글 맘들의 

신데렐라의 꿈이 이뤄지다!!

송년모임을 좀 특별하게 진행했

다. 일상과 다르게 파티복을 기증

받아서 참석하시는 여자분들은 파

티복을 입도록 한 것이다. 물론 남

자들도 정장차림이다. 파티복은 행

사장 옆에 준비된 피팅룸(fitting 

Room) 에서 입어보도록 하며 즉

석에서 몸에 맞도록 간단한 수선

도 해주었다. 파티복과 함께 자원

봉사하는 미용사들이 대기되어있

다. 파티복과 머리를 금방 어울리

게 코디해준다. 모임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인들은 마음으로부터 가

장 멋진 파티는 열리게 된다. 지나

간 어린 시절에 인형옷을 입혀주며 

너무나 기뻐하던 그 꿈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드레스를 입어보는 

곳에서는 숨넘어가게 웃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좋기도 하고 쑥스

럽기도 하고 신나기도 해서 웃는 

웃음일 것이다. 

각박한 이민사회의 현실에서 좀

처럼 시도하기 어려운 지도 밖으로 

나가보는 즐거움이었을 것이다. 너

무나 놀랍도록 변신하여서 모든 여

인들이 눈부시도록 아름답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파티복을 소화해 

낼 수 있을까 생각하였는데 60이 

넘으신 분들도 모두 파티복을 입

으시고 즐거워하신다(너무 노출이 

심하다 싶은 분은 어깨에 스카프나 

보자기 등을 걸치고). 집으로 돌아

갈 때는 이곳저곳에서 후원해준 물

품으로 예쁘게 선물가방을 만들어 

챙겨드릴 수 있다. 어린이 과자를 

잔뜩 준비해주신 분, 현금으로 지

원해 주신 분, 어린이들을 기쁘게 

섬겨주신 분, 여러 가지 물품을 기

증해주신 분, 식사 및 선물준비로 

섬겨주신 분 등 여러 사람들의 마

음과 손길이 모아져서 풍성한 사랑

의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준비하

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참 보람된 

시간들로 이어진다.
이메일: milykum@gmail.com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싱글 패밀리 송년모임 스케치 

 가정사역 칼럼



이윤재 지음 / 320면 / 14,000원

생명을 말하다.
당신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 안에서 목마름이 해갈되었는가?
예수생명 안에서 자라고 나누는 풍성함…
한신교회 이야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
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7-8

생명의 숲

분당한신교회 이윤재 목사

이윤재 목사의 다른 저서들

성경의 은유  508면 / 17,000원

변화  344면 / 12,000원

생명의 초청  272면 / 10,000원

성령이 임하시면  240면 / 9,000원

광야의 영성  256면 / 8,000원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250면 /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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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아버지 
The Waiting Father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귀향”으로  
잘 알려진 비유 설교집

인생의 푯대를 잃고 방황하는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들어서도록 인도한다.

“집 나간 탕자를 설교할 땐 자연스레 나 자신과 

오버랩 되면서 그보다 더 형편없는 자라는 생각에 몸 둘 바를 몰랐으며, 집안에 

머물면서 동시에 집을 떠나 사는 첫째 아들처럼 하해와 같은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위선자가 다름 아닌 나 자신임을 

발견하고는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은쟁반 위의 금사과 
Golden Apple on the Silver Tray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또 하나의 달력, 교회력

교회력과 절기에 맞추어 편집된 이 설교집은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이루기 위해 

시의적절하게 때에 맞춰 선포된 말씀으로서 단순히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의 성육화가 이루어지도록 고민한 흔적들이 역력하다. 

이 책을 통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회복되고, 위대한 영적 변화들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동래중앙교회 정성훈 목사

성품칼럼

새로운 육아법 ‘할머니 효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3년전 어느 날 인구보건복지부 노령화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령

화 시대, 대한민국의 막강한 영향력이 되어버린 이 땅의 할머니 할아버

지들께 좋은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모시대를 

맞이하여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그 분들께 필요한 강의로 ‘자녀훈계법’을 강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웬 자녀훈계법이라니... 의아해서 물어보는 제게 

주최측에서 설문지를 돌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장 듣고 싶은 강의를 

적어내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손자손녀 버릇 잘들이기’, ‘자녀훈계법’ 등

이 가장 인기가 높은 듣고 싶은 강의주제였다고 했습니다. 

현사회의 실정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손, 자

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조부모들 역할도 커져가고 있다더니.. 그래서 

요즘 육아교육법을 배우는 조부모들이 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노련한 

부모의 손길로 내 자녀를 맡아 키워줄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집안은 실로 이 땅에서 축복 받은 집안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할머니 할아버지 

강의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필자도 예비모임을 참석해보면서 변화하는 

시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위촉된 전문 강사들은 산부인

과 의사,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식품영양학과교수, 산모와 양육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손자손녀들의 올바른 버릇지

도를 위한 자녀교육전문가로 필자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모임을 

몇 번 거친 후에 서울 여의도에 있는 보건복지부 본부에서부터 어르신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역구청으로 확산해나갔습니다. 

실로 이 시대는 할머니가 아이를 책임지는 시대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다 해도 환경적으로 할머니가 아

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빚어내는 갈등들을 풀어주어 성

공적인 육아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안들을 분명하게 제시해주지 못하

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와 조부모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다음세

대들을 잘 키워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조명과 함께 정확한 교육

적 환경으로서의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잡해진 현대의 양육방식은 많이 변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일하는 

시대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음세대의 양육을 책임지는 시대가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엄마가 일하지 않더라도 다양해진 현실 속에

서 엄마 혼자서 육아를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은 무리입니다. 또 반대로 

할머니 혼자서 육아를 모두 다 책임진다는 것도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만큼 육아는 전문화 되고 다양화되었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온 식구

가 서로 자신의 장점을 살려 육아를 분담하여 각자의 장점을 살려 균형 

잡힌 육아를 실천할 때입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육아의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라기보다는 한 국가

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육아의 부담을 한 몸에 

지고 가는 것이 싫어서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며 저출

산의 문제가 국가의 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을 고스란

히 책임져야한다는 부담감,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좌절감과 실패

감이 젊은 엄마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를 정서적으로 불안하

게 만듭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국가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일자리 창출을 고심하고 있는 이때에 자식을 키워 본 경험 있는 그 분들

을 잘 훈련하여 노련한 할머니 할아버지 전문육아전담반을 만들어 핵

가족화 된 젊은 부부들을 도와주는 국가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육아법을 탄생시켜야 할 때입니다. 바로 ‘할

머니 육아법’입니다. ‘할머니 육아효과’는 온 가족이 아름답게 빚어내는 

새로운 육아법이 될 것입니다. 또 이 땅에 퍼져 있는 출산에 대한 두려

움을 몰아내는 새로운 힘이 될 것입니다. 건강하게 다음세대를 세워가

는 부흥의 물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약 한 달 전에 “창조를 지지하

는 탄소 연대측정”이란 제목의 

칼럼을 실었었다. 그 칼럼에서는 

1)석탄, 석유, 화석, 심지어 다이

아몬드까지 탄소를 포함하는 모

든 물체들 이 방사성 탄소를 포

함하고 있다. 이 사실은 2)그 증

거물들이 모두 다 수백만 혹은 

수천만 혹은 수십억 년 전이 아

니라 수천년 된 것들이며 3)탄소 

연대측정 결과들은 성경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

경의 반대인 진화론을 포기하도

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소개하

였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룡 뼈들을 

방사성 연대측정한 보고를 감추

고 있는 진화론자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고발하고자 한다. 

지난 2012년 8월 15일 싱가

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오세

아니아지구과학회(Asia Ocea-

nia Geosciences Society)와 미

국지구물리학연합회(American 

Geophysical Union)의 연합 국

제학회에서 9마리의 공룡 뼈들을 

방사성 탄소로 연대측정한 결과

가 발표되었다. 미국, 프랑스, 폴

란드의 10명의 과학자들은 텍사

스, 알라스카, 콜로라도, 몬타나, 

그리고 중국 등에서 발견된 아크

로캔토소러스(Acrocanthosau-

rus), 알로소러스(Allosaurus), 

해드로서러스(Hadrosaur), 트라

이세라톱스(Triceratops), 아파

토소러스(Apatosaur) 등 9마리

의 공룡 뼈들의 방사성 탄소 양을 

측정하였다. 여기서 분석된 공룡 

샘플들은 뼈 자체, 치아 성분과 

같은 인회석(bioapatite), 콜라겐

(collagen), 탄화된 뼈 조각, 그리

고 산성 유기질인 후민산(humic 

acid) 등의 다양한 형태들이었

다. 결과는 그 다양한 공룡들이 

1억5000만년-1억800만 년 전의 

것들이 아니라 22,000-39,000년 

전에 죽었던 것으로 계산되었다. 

수억 년의 진화론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이 결과를 발표한 과학자들 중

에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아시

아오세아니아지구과학회와 미국

지구물리학 연합회의 연합학회

는 이 주제가 논란이 될 수는 있

겠지만 믿을만한 데이터들을 발

표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과학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

기 위한 현명한 정책입니다.” 

또 다른 과학자는, “그래서 우

리는 다른 과학자들에게도 세계 

도처에 있는 박물관이나 대학에 

소장하고 있는 공룡 화석들의 방

사성 연대측정을 해보시기를 권

합니다. 그 뼈들이 발굴될 당시 

긁어낸 부스러기들에서 방사성 

탄소를 분석해보시기를 권합니

다. 저희들은 정말로 그 분석결

과들이 우리 결과와 같은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곳

에 있는 미디어와 시민들께서 고

생물학자들과 큐레이터들과 대

학교수들과 정부 과학연구소들

이 공룡 잔존물들에서 방사성 탄

소분석을 해보도록 촉구하고 격

려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과

학자들은 실제 지구역사와 그 화

석들의 나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

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그 연합회는 앞에

서 소개한 공룡 방사성 탄소 연

대측정 결과들을 숨기고 있다. 

지금 이 학회 웹에서 이 발표내

용은 그림에서 보듯이 삭제되어 

볼 수 없게 하였다(

http://www.asiaoceania.org/

aogs2012/mars2/pubViewAbs.

asp?sMode=session&sId=2&s

ubmit=Browse+Abstracts 에서 

5번이 없어졌다). 처음에 이 학

회에서는 이 내용을 발표하도록 

허용했으나 논란이 일어나자 다

른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볼 수 없

도록 삭제해버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발표내

용이 youtube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Carbon-14 dated dino-

saur bones-under 40,000 years 

old”란 제목을 유튜브에서 찾으

면 된다). 

학회의 이런 처분에 대해 한 리

포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학

회가 끝난 후 그 요약은 두 명의 

회장들에 의해서 컨퍼런스 웹사

이트에서 삭제되었는데 그들은 

그 발견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조사 후에 그 의장들

은 그 데이터를 공공연하게 반박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그 저자들(

연구자들)에게도 심지어는 그 학

회의 담당자들에게도 단 한 마디 

말도 없이 일반인들이 볼 수 없

도록 지워버렸다. 그것은 복구되

지 않을 것이다”(DebatePolicy.

com의 Dinosaur bones 

Carbon-14 dated to 

less than 40,000 years 

- Censored interna-

tional conference re-

port). 그래서 지금 그 

공룡의 탄소 연대측정 

결과들은 진화론자들

의 검열에 걸려 이 세상

에 자유롭게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패러

다임에 입각한 검열 때

문에 창조를 지지하는 논문은 세

상 학회지에 실릴 수가 없는 것

이다.

공룡의 연대 측정치 외에도 화

석들이 노아홍수의 증거라는 데

이터는 얼마든지 있다. 창조과학

자들이 2003년 미국 지구물리학 

연합회 컨퍼런스에 보고한 석탄

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가릴 것 

없이 같은 연대를 보여주고 있

다. 진화론의 역사는 사실이 아

니고 성경역사가 사실임이 분명

하다. 최근 공룡의 뼈가 화석화 

되지 않고 보존된 것이나 그 속

에서 혈구, 혈관, 세포, 단백질 등

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진화론자들이 계

속해서 연대측정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한 과학자라면 반대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

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진화론이 허구임이 분명하게 드

러나게 된다.

노아홍수 때 죽거나 묻힌 공룡

이나 다른 생체 물질들의 탄소 연

대 측정치가 성경 역사대로 4500

여 년 전으로 나오지 않고 수만 

년으로 나오는 이유는 그 생명체

들이 죽을 당시에도 방사성 탄소

의 비율이 지금과 같았다고 가정

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에는 방사성 탄소 비율이 지금보

다 낮았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고 그 결과 수천 년 된 것이 수

만 년으로 계산이 되는 것일 뿐

이다. 생체물질이 수천만 년 혹

은 수억 년 동안 보존될 수 없다

는 것은 과학이 말해주고 있다. 

석탄이나 공룡 뼈를 방사성 탄

소 연대 측정을 한 결과도 수천

만 년이나 수억 년이 아니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자기들의 

패러다임이 엉망이 될 때까지 진

화론이 쓰러지지 않도록 안간 힘

을 쓰고 있다. 감출 수 있으면 감

추고 위협도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거짓이 미

치는 영향력이다. 진화론은 복음

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필

요성을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 

교회는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거

짓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존

재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란 생각

이 들게 된다. 또, 만약 성경의 역

사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

에 기록된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약속은 어떤 근거로 믿을 수 있

겠는가?

사탄은 “정말로?”라는 질문으

로 첫 사람을 속였다. 사탄은 지

금도 진짜 과학이 아닌 진화론을 

사용하여 동일한 질문으로 속여

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 중에 공룡

은 사탄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

해왔던 소재였다. 그러나 하나님

의 창조물인 공룡은 진화를 부정

하고 창조를 지지하고 있다. 이 

사실이 널리 소개되어 교회가 성

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으

로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

다. 수백만 년과 진화를 믿는 크

리스천 학자들도 성경으로 돌아

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68. 공룡 뼈의 연대측정 결과

2013년 12월 14일 토요일http://www.chpress.net8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특    집

2012년 연합국제학회, 공룡뼈 연대측정 결과 삭제

생체물질은 수천만 혹은 수억 년간 보존될 수 없어



KCTS 뉴욕기독교TV(사장 박용

기 장로) 후원을 위한 자선음악회-

성탄축하 찬양의 밤이 지난 8일 저

녁 후러싱제일교회(담임 장동일 목

사)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후러

싱제일교회가 주최하고 한국일보

가 특별후원, 뉴욕교협과 뉴욕목사

회가 후원했다.

조혜숙 자매의 사회로 장동일 목

사 기도 후 시작된 음악회는 FUMC

연합찬양대(대장 이기웅 권사, 지휘 

이충훈)의 '기드온의 300용사'로 문

을 열었다. 

FUMC 오케스트라는 신동기의 

트럼펫 솔로와 함께 '오 거룩한 밤'

을 연주했으며 '마리아 품에 잠드신 

예수님'과 마지막에 '은혜 아니면', '

양떼를 떠나서'를 연주했다. 

이날 피터구 뉴욕시의원의 축사 

후 조애실 소프라노는 '주하나님 지

으신 모든 세계', 바리톤 이배준은 '

주의 기도'를 각각 독창한 후 '하나

님의 은혜'를 이중창으로 찬양했다.

이어 FUMC 여성중창단은 '시편 

23편'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를, 

밀알 크리스탈 핸드벨 앙상블은 

'We Three Kings', 'I've Got Peace 

Like a River'를, 뉴욕새소망합창단

은 'Have Yourself Merry Little 

Christmas'와 '고개 들어 찬양하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을 연주했

다.

KCTS 소개 영상을 상영한 후 김

영호 장로(워싱턴 기독교복음방송 

회장)가 헌금기도를 했으며 후러싱

제일교회 청년부 워십팀이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에 

맞춰 공연을 벌였다.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의 축

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KCTS 뉴욕기독교TV는 1999년 

개국 이래 미동부 일대 타임워너케

이블 채널 533을 통해 24시간 방송

되고 있다.              <유원정 기자> 

샌퍼난도밸리지역 교역자협의

회(회장 서종운 목사 이하 밸리교

협)는 지난 3일 오전 10시30분 에

브리데이교회에서 총회를 갖고 신

임회장에 서종운 목사를 선출했

다. 아울러 2014년도 임원선출을 

했다. 

한편 밸리교협은 15일(주) 오후 

5시 밸리연합감리교회(담임 류재

덕 목사)에서 성탄 찬양제를 개최

한다. 이날 찬양제에는 경제적 여

건이 여의치 못한 20여명의 학생

들에게 1000달러 상당의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갖는다. 다음은 

2014년도 밸리교협 임원명단이다

△회장: 서종운 목사(새생명중

앙교회) △부회장: 김영일 목사(밸

리중앙장로교회) △총무: 곽덕근 

목사(은혜와 평강교회) △서기: 문

일명 목사(한우리장로교회) △회

계: 나형길 목사(그이름교회) △예

배위원장:이정현 목사(서울장로교

회) △장학위원장: 김인식 목사(웨

스트힐장로교회) △친교위원장: 

김선일 목사(마라톤교회 △행사위

원장: 김원락 목사(양의문교회) △

교육위원장: 이동규 목사(앵카교

회).
<기사제공: 샌퍼난도밸리지역교역자협의회>

LA 청년사역자 모임이 9일 오전 

10시30분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정

장수 목사) EM채플실에서 열렸다. 

이날 갈보리믿음교회, 선한목자장

로교회, 세계등대교회, 아름다운교

회, 애나하임 엘림선교교회, 올림픽

장로교회, 제자들교회, 하나님의꿈

의교회, 나눔선교회, KCCC 등의 사

역자들이 참여했다.

권태산 목사(하나님의꿈의교회)

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사역자 모

임은 정장수 목사가 ‘Doing에서 

Being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정 목사는 “영성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며, 죽

을 수도 없고, 살수도 없는 극한 상

황에 처할 때 배우게 된다”고 말했

다. 그는 “현재 베이비부머세대가 

은퇴하는 시기이다. 이는 한인교회

의 노령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러나 한인교회는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에 대한 준비가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목사는 “그동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사역중심의 사역을 해

왔다. 즉 Doing만이 강조돼왔다. 

이는 교회 성장학의 영향으로 나타

난 것인데 현재 한인교회는 교회성

장학의 오류에 직면하고 있다. 그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Being이 빠진 채 Doing만이 강조

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 목사는 “하나님은 목회자들이 

행복한 목회자가 되길 바라신다”

고 언급하며 “사역을 잘 해서 성공

적인 목회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

지만 우선은 행복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목회

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말하

며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목회현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지속

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가 돼

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존 월

레스 박사) 한인동문회(회장 곽경

동 목사)가 주최한 2013아주사의 

밤이 9일 오후 6시 본교 이스트 캠

퍼스 UTTC 홀에서 성황리에 열렸

다. 이날 행사는 1부 만찬, 2부 송

년장학기금마련을 위한 예배, 3부 

회장 이취임식의 순서로 진행됐다. 

3부 이취임식에서 곽경동 신임

회장은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

음으로 회장직을 맡게 됐다. 2014

년은 봉사하고 화합하고 부흥하는 

동문회로 이끌어나가고자 한다. 새 

임원들과 함께 동문들을 섬기며 나

가겠다. 학교와 APU 한인동문회를 

위해 기도해주길 바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2부 예배는 동문회 부회장 승광

철 목사가 찬양 인도했으며, 2012

년도 회장 최장식 목사가 ‘전세계

아주사 디아스포라를 위해’라는 제

목으로 합심기도를 인도했고 김수

경 동문이 특송을 했다. 

이어 동문 신원규 목사(삼성장로

교회 담임)가 살전 5:16-18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행

사는 전 동문회장 김철수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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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만 머물고 밖(

세상)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전도자로 이 땅에 오

셨고(막1:38), 제자들에게 “너희

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

음을 전파하라”(막16:15), “너희

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

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고 지상명령으

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교회에만 

머무르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기다

리고 있는데도 밖으로 나가지 않

고 교회에 머물러 왔다. 그래서 세

상이 말한다. “우리가 교회로 들어

가자”고.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교

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영적

인 일들을 오염시켰고, 결국 교회

는 세속화되고 말았다. 우리 앞에

는 두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세상이 교회로 침투하도록 

버려두느냐?”는 것이다.

교회사를 볼 때, 사탄 마귀는 옛

날에는 믿는 성도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핍박했고, 전쟁으로 압박

했고,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핍박하면 할

수록, 죽이면 죽일수록 복음은 더

욱 더 확장되고, 교회는 불 일 듯

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작전을 바

꾸었다.

오늘날은 평화주의로 교회 나가

는 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

면서 재미(Funny)있게 교회에서 

먹고, 놀고, 교제하면서, 은혜만 받

고, 교회에 안주하면서 밖으로 나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사탄 

마귀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이벤트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크

게 성장시키면서 교회대형화를 주

도하고 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점

점 더 대형화되고 대형화된 교회 

주변의 개척교회와 소형교회는 점

점 더 고사시키고 있다.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용수철처럼 사방으로 뛰

쳐나가 복음을 전파했고, 사도들

의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은 성

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팔아 사도들의 발아

래 갖다 놓으매 가난한 자들을 구

제하므로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

도 없었다(행4:32-35)고 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듯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밖

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에만 머물

러 있으므로 갈등과 분쟁으로 교

회가 갈라지는 싸움판이 되고 말

았다. 더욱 아이러니컬한 것은 속

세를 떠나 산사에서 도를 닦던 스

님들이 세상을 구제하겠다고 세

상 속으로 내려와 불도를 전파하

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는 세상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

기는커녕 교회에만 머물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는 부끄러운 사

실이다.

우리는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가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 땅 끝까

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

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 땅에 하

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

나님의 섭리이다.

교회와 세상

목회서신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올림픽장로교회에서 열린 LA지역 청년사역자 모임에서 정장수 목사가  

강의를 인도하고 있다

APU한인동문회 주최 2013 아주사의 밤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

을 찍고 있다

‘Doing에서 Being으로’ 

“봉사, 화합, 부흥하는 동문회로” 

샌퍼난도밸리지역교협 새회장 서종운 목사 LA청년사역자 모임, 10개 교회단체서 참여

2013아주사의 밤, 곽경동 새 동문회장 취임

15일 성탄 찬양제 및 장학금 수여식 

KCTS TV 후원을 위한 자선음악회 
후러싱제일교회 주최, 한국일보 특별후원

KCTS 뉴욕기독교TV 후원음악회에서 FUMC연합찬양대가 찬양하고 있다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 제 

40회기 첫 임실행위원회가 지난 9

일 뉴욕선한목자교회(담임 황영진 

목사)에서 열려 2014년 40회기의 

모든 일정을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재덕 

목사(부회장) 인도로 기도 김홍석 

목사(수석협동총무), 말씀 송병기 

목사(증경회장), 광고 송일권 목사(

서기), 축도 양승호 목사(증경회장)

의 순서로 진행됐다.

송병기 목사는 “주께 받은 사명”(

행20:2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

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을 전하는 것이며 교회의 사명도 마

찬가지”라며 “복음전도에 생명을 걸

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평신도선

교사들로 확장된 선교가 2010년 미

전도종족이 1500종족만 남았다. 이

방인의 때가 차고 있다. 이 시대에 

교협이 어떤 사명을 가져야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는 김승희 회장 사회로 개회

기도 이주익 장로(부회장), 회원점

명 송일권 서기, 업무보고 장경혜 총

무의 순서로 진행됐다. 교협은 지난 

11월 12일 총영사관이 주최한 천해

성 통일정책실장 설명회에 참석해 

기도했으며 14일에는 40회기 취임

예배 및 시무식을 가졌다. 

또 현재 필리핀 이재민 모금(재해

분과 장재웅 목사)으로 현재 13교회

에서 13,445달러를 모금했다. 이 모

금은 오는 23일까지 계속된다. 또 

이웃사랑실천모금(구제분과 이상정 

사관)은 30일까지 마감한다.

이외에 2014주소록(위원장 이재

덕 목사)은 교회광고는 서기부가 사

업체 광고는 이사회에서 담당키로 

했다.

이날 안건으로 통과된 40회기 사

업 및 행사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임실행위 일정: ▷2차 2014년 

3월10일 뉴욕안디옥순복음교회 ▷3

차 6월9일 한인동산교회 ▷4차 9월

8일 뉴욕수정교회(미정) △신년하

례식: 2014년 1월 14일(화) 오후 7

시, 준비위원장 황영진 목사, 박영진 

장로, 예약 12월 31일까지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4월 20일(주) 새벽 6

시, 준비위원장 박맹준 목사 △청소

년농구대회: 4월 12일(토) 김지욱 

전도사, 황영송 목사, 유스미니스트

리네트워크 △성지순례: 4월 28

일-5월 6일, 로마, 신청마감 1월 3

일, 준비위원장 김상태 목사 △선교

지 탐방: ▷제1차 5월 도미니카 및 

아이티, 목회자 무료건강진단 ▷2차 

7월 장로(장소 미정) △체육대회: 5

월 26일(월) 준비위원장 이창남 목

사 △할렐루야대회: ▷성인 6월 

13-15일 강사 김삼환 목사, 준비위

원장 이풍삼 목사 ▷청소년 9월4-6

일 △임시총회: 7월 21일(예정) △

총회: 10월 21일(월), 뉴욕사랑의교

회.

또 예산안은 425,000달러를 통과

시켰다.                   <유원정 기자>

청소년 마약퇴치기금마련을 위한 

뉴욕목사합창단(단장 김종훈 목사, 

지휘 이다윗 목사) 제1회 정기연주

회가 지난 8일 뉴욕예일장로교회(

담임 김종훈 목사)에서 열렸다. 단

장 김종훈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

찬양에는 영적 감화력이 있다“며, ”

이 감화력으로 뉴욕에 영적 새바람

을 불러일으키고 싶다"고 말했다. 

공연에 앞서 열린 예배는 총무 지

인식 목사 사회로, 기도 황영진 목

사(선한목자교회), 성경봉독 김상태 

목사(서기), 메시지 김승희 목사(뉴

욕교협회장), 헌금기도 김태준 목사

(회계), 인사말씀 김종훈 목사, 축사 

손성대 장로(뉴욕장로성가단 단장), 

축도 김수태 목사(뉴욕어린양교회)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지휘자 이다

윗 목사와 반주자 정지은 선생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2부 공연은 뉴욕목사합창단 외에 

뉴욕장로성가단, 뉴욕예일교회 여

성트리오, 지인식 이정은 부부듀엣, 

바이올린 유안나, NY코리안브라스, 

소프라노 유경화 씨가 공연해 다양

함을 보였다. 

뉴욕목사합창단은 "주는 나의 참 

목자(시편23편)", "주님 오실 하늘 

바라보며", "주여 평화를 주소서", "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합창했

고 중창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래했다. 

이날 정기연주회를 통한 수익금

은 중독자 재활사역 등을 펼치고 있

는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

에 전달해 청소년 중독치유사역 및 

마약퇴치 사역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원정 기자>

(재)한국세계전문인

선교원 대표원장 김태

연 목사를 강사로 한 

선교세미나가 설교클

리닉 회원들과 목회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

난 6일 뉴욕행복한교

회(담임 이성헌 목사)

에서 열렸다. 

세미나를 주도한 황

동익 목사(뉴비전교회 

담임)는 “우리의 삶 자

체가 선교의 삶”이라며 “다음 세대

에도 선교의 사명을 이어가는 계획

을 세우기 위해 선교에 대한 지식

이 필요하다”며 강사를 소개했다. 

이날 김태연 목사는 I시대(IT이

후 시대)를 예비하며 선교의 새 패

러다임으로 전문인선교를 강조했

다. 김 목사는 오늘날 선교는 세분

화 돼 있으며 시대에 따른 창의성

과 시대성 융통성 있는 선교가 필

요하다며 현대는 국내외 선교, 장

단기 선교에 대한 구분이 없어졌다

고 말했다. 또 바울의 3차 여행부

터 시작된 자비량선교가 바로 전문

인 선교라며 목회자들이 은퇴후 비

즈니스를 하며 전문인 선교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김 목사는 문화적 혼혈시대를 사

는 오늘날 전통적 전문인 선교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세계 경제

의 수도 뉴욕에서 비즈니스를 통한 

전문인 선교가 중요하다며 디아스

포라와 전문인 선교가 연합되면 엄

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사 김태연 목사는 천대인전문

인선교교회 담임목사, 라이즈업코

리아 운동본부 법인이사, 한국로잔

중앙위원회 총무, 한국기독교부흥

사협회 공동회장, 한국신학회 총무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중부교회(담임 김재열 목사)

가 지난 1일 퀸즈칼리지 콜든 오라

토리움센터에서 ‘메시아’ 전곡 공

연을 가졌다. 올해로 5회째 갖는 자

선음악회로 뉴욕의 정상급 솔리스

트들과 교회합창단원 75명이 협연

했다. 1부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탄생을 밝고 평온한 분위기로, 2부

는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와 수난 그

리고 속죄가 매우 감동스런 합창곡 

위주로, 3부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

을 노래했다. 이날 티켓 판매 등으

로 마련된 후원금은 아이티에서 의

료서비스를 하는 ‘For Hope Inter-

national’과 뉴욕가정문제연구소에 

전달됐다.

<기사제공: 뉴욕중부교회>

뉴욕교협 증경회장단이 지난 4

일 낮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

에 최웅렬 목사를 선임했다. 최웅

렬 목사는 제25대 뉴욕교협회장을 

역임했으며 후러싱나사렛교회를 

은퇴했다. 총무 신현택 목사와 서

기 김원기 목사는 유임됐다.  

east
동부교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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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목사 성역50주년 및 원로목사 추대예배
볼티모어장로교회 담임 이영섭 목사의 성역 50주년 기념 및 원로목사 

추대예배가 오는 29일(주) 오후 4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이영섭 목사

는 동 교회를 30년간 시무했다. 

▲문의: (410)337-9448

선교후원 찬양음악회
엘피스찬양선교단(단장 김정길)과 뉴욕서울장로교회(담임 신우철 목

사)가 주최하는 필리핀 태풍피해지를 돕는 선교후원 찬양음악회가 오

는 20일(금) 저녁 7시 뉴욕서울장로교회에서 열린다. 출연은 강지담(싱

어송라이터), 김영환(테너), 박성환(피아노), 배영란(소프라노), 우병만(

교회일보), 뉴욕크리스천밴드.

▲문의: (917)683-5045

뉴욕목사합창단 재1회 연주회에서 뉴욕성가단과 함께 합창하고 있다.

세미나를 마치고 김태연 목사가 황동익 목사(오른쪽)에

게 한국세계전문인선교원 이사장패를 전달했다.

뉴욕교협 첫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제 40회기 첫 임실행위원회

뉴욕중부교회 제5회 자선음악회 ‘메시아’ 공연 

2014년 행사계획안 예산안 통과

뉴욕목사합창단 제1회 정기연주회 성료

“찬양으로 뉴욕에 영적 새바람” 

선교의 새 패러다임 ‘전문인 선교’
설교클리닉, 김태연 목사 강사로 선교세미나 

뉴욕농아인교회(담임 이철희 목

사) 설립5주년 기념 및 이전 감사

예배가 지난 8일 새 성전에서 드려

졌다. 이철희 목사의 사회 및 한국

수화통역과 김미자 성도의 미국수

화통역으로 예배가 진행됐다. 대표

기도 황규복 장로, 성경봉독은 강

상희 목사와 날리니 마투라 자매, 

설교는 김승희 뉴욕교협회장(“하

나님이 하시는 일”), 헌금기도 손석

완 장로, 헌금특송은 교회 성도들

의 수화로 진행됐다.

축사는 황동익 목사, 김원기 목

사, 이승재 목사, 이재덕 목사가 했

다. 이어 설립 이후 함께 동역한 김

희숙 목사(뉴욕밀알복음교회 부목

사)와 김형일 목사(뉴저지건강한

교회)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이

만호 목사 축도로 마쳤다.

뉴욕농아인교회는 2008년 미동

북부 최초로 수화를 사용하는 교회

로 설립됐다. 동 교회는 지난 8월 

미전역에서 130여명의 농아인 성

도가 뉴욕에 모여 열린 ‘한미농인

선교연합회 신앙수련회’를 호스트

하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리폼드신학대학교(학장 유

상열 목사) 2013 가을학기 종강예

배가 지난 8일 저녁 본교에서 열렸

다. 이날 설교는 지난학기 성경해

석학을 강의한 이윤석 목사가 맡아 

골로새서 1장 23-29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배웠다는 것은 책임

을 진다는 의미다. 임마누엘을 현

장에서 지켜야 한다”며, “비정상적

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비상한 

일꾼이 되려면 과거 믿음의 선배들

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신학생의 기본은 

복음에 대한 감격과 확신으로, 이

것이 없으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다. 복음에 견고한 사역자, 봉사

에 대한 확실한 목표(예수그리스도

의 영광)가 있는 일꾼, 고난의 가치

를 확신하는 사역자가 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학장 유상열 목사는 이날 학생들

에게 코스웍은 마쳤지만 논문을 쓰

지 않으면 졸업장을 받을 수 없음

을 재차 강조하고 내년 1월중 논문

작성법 특강이 있다고 광고했다. 

누욕리폼드신학교 2014년 봄

학기는 2월 18일(화) 특강을 시작

으로 개강한다. 웹사이트 www.

NYRBS.org  참조.  
<유원정 기자> 

뉴욕리폼드신학대 2013가을학기 종강예배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신임회장에 최웅렬 목사

뉴욕농아인교회 5주년기념 및 이전 감사예배 



고 김달생 목사 천국환송예배가 

7일 오전 9시30분 로즈힐 메모리얼

파크 스카이 로즈 채플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비가 많이 오는 가운

데도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위

해 수많은 조객들이 참여했다. 향년 

78세.

원차희 목사(코로나 갈보리장로

교회)의 집례로 시작된 입관 및 발

인예배는 공창락 목사가 기도를, 원

차희 목사가 ‘죽어도 살겠고’(요

11:25-2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

다. 이어 폴리 목사가 조가를 불렀

으며 아들 김은성이 조사를, 배수호 

목사가 약력소개를 했으며, 조카손

자 김성민이 찬송했다. 이날 예배는 

신현국 목사(복음대학교 학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하관예배는 고

남철 목사가 기도했으며, 원차희 목

사가 ‘비밀’(고전15:51-5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고 김달생 목사는 1935년 11월5

일 경남 사천에서 출생, 부산 고려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용산총

회신학원(현 사당동 총신대학)을 

수료하고 대한신학교를 졸업했다. 

1965년 고신총회 소속 경기노회에

서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69년 건국

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다. 

72년 미국유학차 도미, 유니온대

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75년부터 2006년까지 오렌

지장로교회를 개척 시무했으며, 84

년에는 빌리 그래함 목사의 알라스

카 에어리지 크루세이드에서 통역

했다. 88년 남가주교협 회장과 남

가주복음주의협의회 회장을 역임

했으며, 91년부터 2003년까지 캘리

포니아신학대학원 학장 및 이사장

으로 재직했다. 고인은 2013년 11

월28일 추수감사절 저녁 취침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 했다. 

유족으로는 아내 김인옥 사모, 장

남 김은호, 자부 김정윤, 차남 김은

성, 자부 김보혜, 장녀 장은숙, 사위 

장우광, 손자 주환, 지성, 정우, 정

규, 손녀 혜원, 혜선, 지은, 동생: 김

차생(아내 함영옥), 김덕생(아내 김

정애), 김경생(아내 김양자) 등이 

있다.
<박준호 기자>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2013 사랑의 쌀 나눔 운동’ 제4차 

성금전달식이 5일 오후2시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효우 목

사) 사무실에서 열렸다. 주최 측은 

6일까지 모금된 성금은 총 2만

4,030달러(약정 포함)라고 밝혔다. 

남가주교협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

랑의 쌀 성금은 개인과 사업체, 단

체 등 38곳에서 보내왔으며 특히 

기독교, 천주교, 불교, 성공회, 원불

교 등 한인 종교단체는 범동포적으

로 사랑의 쌀 나눔 운동에 동참했

다고.박효우 목사는 “올해는 예년

에 비해 경제적으로 위축돼있다. 

이러한 여파로 작년에 비해 모금이 

더디게 된 것 같다”고 언급하며 “지

금부터 20일간 모금에 박차를 가하

면 작년에 걷혀졌던 9400포만큼 걷

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을 맞

아 민족을 초월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된 뜻 깊은 행사이니만큼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

다”고 말했다.이날 약정 금액 3,000

달러를 전달한 LA한인회 배무한 

회장은 “우리 주위에는 어렵게 생

계를 꾸려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

다”며, “많은 한인들이 사랑의 쌀 

나눔 운동에 같이 나서주시길 바란

다”고 말했다.성금 보낼 곳: 981 S 

Western Ave. #401, LA, CA 

90006(Pay to: CKCSC-사랑의 쌀), 

문의전화: (323)735-3000.
 <박준호 기자>

LAKMA(LA Korean-American 

Musicians’ Association 이사장 최

승호)가 주최한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잇 음악회가 8일 오후 7시30분 

한길교회(담임 노진준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음악회는 LAKMA 채임버 

콰이어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

해 청중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안겨

주었다. 또한 피아니스트 조셉윤과 

소프라노 클라라김의 재즈 앙상블

과 소프라노 김해진, 테너 로버트 

멕넬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였

으며, 보이소프라노 김다니엘이 

LAKMA 채임버 콰이어와 함께 넬

라판타지아를 불러 LA 겨울밤을 

따스하게 엮어나갔다. 

한편 이날 장학금 수여식도 거행

했는데 바이올린이스트의 길을 가

고 있는 김윤미 학생(뉴잉글랜드 

음악학교)에게 1등 장학금 3천 달

러와 박예슬 학생(샌가브리엘 미션

하이스쿨) 2등 장학금 2천 달러, 작

곡가 김조셉(arising media)에게 1

천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LAKMA는 장학금 수여 배경에 

대해 “실력이 있어 장래가 촉망받

지만 경제적 환경이 여의치 못해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라크마에서는 이러한 악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는 

자들을 발굴하고자 장학금제도를 

마련했다. 선발조건은 학업성적 외

에 신청자들의 에세이를 받았다. 여

러 학생들의 에세이를 검토한 결과 

눈물이 날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

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학생들

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주말저녁 술과 담배 등이 난무한 

한인 타운 한복판을 하나님의 마음

으로 거룩한 거리로 변화시키고자 

마련된 신개념 크리스천 거리사역

이 시작됐다. 

텐트미니스트리(대표 방다니엘 

전도사, 이하 텐트)는 6일 저녁 7시

30분 윌셔와 뉴햄프셔에 위치한 가

주영어학교 주차장에서 텐트오픈

파티를 열고 크리스천 거리문화사

역을 시작했다.

이날 파티는 3인조 크리스천밴드 

지미유가 특별출연해 큰 호응을 얻

어냈으며, 텐트에 직간접적으로 참

여하는 자들이 모여 사역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기타와 

드럼 연주소리를 접한 외국인들이 

파티장소를 방문하는 모습도 보였

다.

텐트는 한인 타운 내 젊은 영혼들

의 필요를 채워줄 문화공간이 턱없

이 부족해 그들이 술집과 노래방 

등 유흥문화에 젖어드는 것을 방치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

의 활동무대인 한인 타운 한복판에

서 사역을 시작해 한인 타운 젊은

이들의 문화에 작은 변혁을 일으키

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텐트는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

씩 금요일마다 가주영어학교 파킹

랏에서 열리게 된다. 파킹랏에 텐트

를 치고, 조명을 쏘고, 레스토랑이

나 카페에서 파는 것과 같은 갓 뽑

아낸 커피와 그 자리에서 직접 구

운 소시지를 넣은 핫도그를 무료로 

제공한다. 텐트 미니스트리는 한인 

타운을 방문하는 자들은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다. 

한편 오는 20일(금) 저녁 7시30

분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크리스마

스 콘서트로 열리게 된다.
<박준호 기자>

월넛에 위치한 행복

한교회(담임 장경훈 목

사 1716  S . B r e a 

Canyon Cutoff) 청년

부는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지난 7일 오후 

7시30분 Connection 

2013 콘서트를 개최했

다. 이날 콘서트는 색소

폰 연주자 캘빈박, 찬양가수 최윤

영, 허지애, 밴드 핸드메이드 등이 

출연해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했다.

<박준호 기자>

ANC 온누리교회 뮤지컬 공연
ANC 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 성탄절 창작 뮤지컬 ‘크리스마스 레

서피’ 공연이 오는 22일(주) 오후 2시부터 본당에서 열린다. 

▲문의: (818)834-7000

새한교회청년부 유학생 초청의 밤  
LA지역 새한교회(담임 정세훈 목사) 소속 한어청년부(담당 김유정 목

사)는 오는 14일(토) 오후 4시 ‘유학생을 위한 초청의 밤’ 행사를 개최한

다. 이날 행사에는 알렉스차(이민법 변호사), 정경환(LA시 시니어캐미스

트리), 크리스티나장(영어교사)이 상담가로 나서 법률 및 각종 상담을 실

시한다. 지역사회를 섬기겠다는 목적으로 행사를 계획했으며 참석자들에

게 식사가 제공된다. 주차장에서 행사가 열리는 관계로 참석자들에게 작

은 담요를 선물할 예정이라고.

▲문의: (213) 386-0685 

베데스다대학교 크리스마스 콘서트
베데스다대학교(설립자 조용기 목사)는 동문과 교수가 함께하는 크리

스마스 콘서트를 18일(수) 오후 7기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

사)에서 갖는다.

▲문의: (323)317-3749/최명상 회장, (714)616-2193/김지연 부회장 

나침반교회 제1회 이웃초청 기타콘서트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친교그룹사역원(사역원장 안병화 집사)

이 주최하는 제1회 이웃초청 기타콘서트가 14일(토) 오후 6시에 개최된

다.

▲문의: (562)691-0691

로봇다리 세진이 엄마 감동의 이야기
LA 성시화운동본부, 하이어콜링 준비위원회, KCCC가 공동주최한 로봇

다리 수영왕 세진이 어머니 양정숙 여사의 간증집회가 20일(금) 오후 7시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 22일(주) 오후 6시 소망교회(담임 주성

염 목사)에서 개최된다.

▲ 문의: (323)466-1234/동양선교교회, (562)522-9838/소망교회 

west
서부교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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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3명에 총 6천 달러 장학금 수여

한인 타운 한복판서 연주, 커피 간식 제공 

총 2만4천여 달러 모금 39곳 참여

LAKMA 크리스마스 패밀리나잇 성황

거리문화사역 텐트미니스트리 오픈파티

고 김달생 목사 천국환송예배 

행복한교회 커넥션 2013 콘서트 성황

LAKMA가 주최한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잇 음악회가 8일(주일) 오후 7시

30분 한길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월넛시에 위치한 행복한교회에서 열린 커넥션 2013 콘서트에서 찬양

가수 최윤영 자매가 아름다운 찬양을 선사하고 있다

거리문화사역 텐트미니스트리의 오프닝 파티가 가주영어학교 파킹랏에서 열렸다

고 김달생 목사 천국환송예배가 로즈힐 메모리얼 파크 스카이 로즈 채플

에서 열렸다

제5차 사랑의쌀 나눔운동 제4차 성금전달식에서 박효우 남가주교협 회

장이 배무한 LA한인회장에게 성금을 전달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3 사랑의 쌀 성금 제4차 전달식



대한성서공회(이사장 김동권 목

사)는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시 공세

동 반포센터에서 콩고민주공화국

(DR콩고)에 음반자어 성경 1만부

를 보내는 기념예배를 가졌다. 이날 

컨테이너에 실어 보낸 성경전서는 

내년 2월 말쯤 DR콩고의 마타디 항

구에 도착할 예정이다. 1998년 음반

자어로 번역된 신약성서 일부가 보

급됐으나 성경전서가 배포되는 것

은 처음이다.

DR콩고 북서쪽 국경지대에 사는 

음반자 부족은 주로 커피 옥수수 등

을 재배하는 농장에서 일하며 오랜 

내전으로 경제 상황이 열악하고 의

료 및 교육 시설도 낙후돼 있다. 음

반자 부족 30여만명에게는 1900년

대 초 처음 복음이 전해졌으며 현재 

복음화율은 30% 정도다.

대한성서공회는 지난해 말 DR

콩고성서공회로부터 음반자어 성

경 제작을 요청받았다. 성경 번역은 

2010년쯤 완료됐으나 제작비가 부

족해 성경을 만들지 못했다고 했다. 

대한성서공회는 예장통합 전국장

로회연합회로부터 4000만원을 후

원받아 성경을 제작했다.

예장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 

윤여식 장로는 “음반자 부족들이 복

음을 통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기독교사회책임, 한국카톨릭애국

청년회 등 244개 단체가 참여하는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은 ‘동성 

커플’ 김조광수·김승환씨가 10일 

서울 서대문구에 혼인신고를 한 것

과 관련,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무

너뜨리고 헌법에 위배되는 동성결

혼 합법화 시도를 반대한다’는 제목

의 성명을 냈다. 

국민연합은 성명에서 “혼인신고

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서대문구의 

방침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고 국

민정서에 부합하는 합당한 조치이

므로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

민연합은 9∼10일 동성결혼에 대한 

법적 견해를 담은 법률의견서를 서

울 서부지방법원과 서대문구에 전

달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이날 논평에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들이 국민정

서나 윤리에 반하는 동성애를 위하

는 일에 앞장서면 우리나라가 동성

애 국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우리 사회가 피해를 증폭시킬 동성

애의 심각성을 깨달아 분명한 경계

령을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성북구청 앞에는 72개 

단체로 구성된 ‘동성애문제대책위

원회’(상임위원장 이태희 목사) 회

원들이 지난 5일 성북구 의회가 통

과시킨 주민인권선언문 제정 반대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에서 “

성북구는 주민인권선언문 가운데 

동성애를 조장하는 조항을 삭제하

라”고 촉구하며 “앞으로 항의시위

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미션라이프] 최근 안방극장

과 극장가에 ‘아버지 열풍’이 거

세다. 예능 프로그램인 MBC ‘아

빠! 어디가?’, KBS2 ‘슈퍼맨이 돌

아왔다’와 최근 개봉한 영화 ‘히어

로’ ‘소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는 모두 아버지의 부성애를 다룬

다. 그러나 대중에게 소위 잘 먹히

는 ‘부성애 코드’라도 현실에선 힘

을 잃는다.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

고 고용 불안이 심화되면서 아버

지들이 경제력을 잃는 경우가 적

지 않아서다.

문제는 직장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도 아버지가 설 곳이 마

땅찮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시절, 

고개 숙인 아버지에게 가족들은 ‘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며 격려하고 응원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다르다. 직장에 아버

지를 뺏겼던 배우자와 자녀들은 

은퇴 후 가족에게 군림하려는 아

버지가 어색하고 귀찮기만 하다. 

헌금 잘 내던 집사·장로였지만 갈 

곳 없는 실직자가 돼 보니 교회에

서 그다지 할 일이 없다. 어느새 

‘하숙생 남편’ ‘용돈기계’란 말에 

깊이 공감되고, 가족과 세상에 불

만이 차오르기 시작한다. 불황 속, 

정체성을 잃고 흔들리는 아버지

들이 갈 곳은 도대체 어디일까.

회사·가정에서 설 곳 없는 아

버지

크리스천인 60대 남성 A씨는 

내로라하는 금융기관에서 일했

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20년 

이상 유능한 금융인으로 살아온 

그를 우러러봤다. A씨 스스로의 

자긍심도 높았다. 높은 연봉에 두

둑한 보너스까지…. 가족과 함께

한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최고의 

아버지라 자부했다. 하지만 화려

한 경력은 거기까지였다. 은퇴 후 

그는 아내와 아들에게 남편도, 아

버지도 아니었다. 그의 지원을 받

고 성장한 아들은 독립 후 A씨에

게 조금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이

는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그간 남

편의 공백에 힘겨워하던 아내는 

은퇴 후 집에 돌아온 A씨를 반기

지 않았다. 사소한 것부터 아내와 

의견 차이를 보이던 그는 결국 집

을 떠나 원룸에서 지내야 했다. A

씨는 “번듯한 집과 차를 사 주는 

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 믿었다”

며 “내가 자랑하고 이뤄놓은 성과

가 가족에게 이렇게 피해를 줄지 

전혀 몰랐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은퇴가 시작된 베

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화상이다. 자신을 희생하고 가

족을 위한다고 믿었지만 아내와 

자녀의 반응은 냉담하다. 직장을 

잃어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권위

를 잃었는데 가족마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다. 부부간 갈

등이 심각한 경우 이혼서류를 받

기도 한다. 이른바 ‘황혼이혼’이

다.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는 이들

은 은퇴 후 분노범죄를 일으키기

도 한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는 

사회적 상실감뿐 아니라 가족 간 

소외감과도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

수는 이를 가부장제의 약화와 평

생직장·고용보장 신화가 무너진 

데서 원인을 찾았다. 이 교수는 “

과거엔 돈을 벌어온다는 것만으

로도 가정에서 모든 걸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 불황으로 언

제든 직장을 잃을 수 있게 되면서 

가부장적 권위가 점차 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 아버지일수록 은퇴 후 ‘훈련

받은 무능력’(trained incapacity) 

현상을 보인다고 했다. 훈련받은 

무능력은 미국 경제학자 베블린

이 처음 만들어 낸 말로 이제까지 

잘 발휘되던 능력이 새로 변하는 

상황에서 전혀 힘을 못 쓰고 오히

려 무능력과 부작용으로 나타나

는 현상을 말한다. 즉 조직에서 고

위직을 지냈던 가장일수록 은행

업무, 가족과 대화하는 법 등 일상

적인 일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이 교수는 “일상에 무능력하지만 

가족에게만은 권위적 모습을 보

이는 게 이 세대 아버지들의 전형

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를 보듬을 수 있는 교회

문화 만들자

직장과 가정에서 상처받은 은

퇴한 아버지에게 교회는 어떤 곳

일까. 가정사역전문가들은 교회 

역시 흔들리는 아버지를 잡아줄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교회

의 대소사가 여성 중심으로 꾸려

져 있어 중년남성이 신앙을 키울 

만한 사역조차 제대로 없다는 것

이다.

이의수 남성사역연구소장은 “

한국교회가 남성과 아버지를 위

한 목회적 돌봄 사역과 양육시스

템을 적용해 인생길을 잃은 이들

에게 영적 내비게이션을 제공하

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며 “남성을 위한 교회 안 큐티모

임, 인생설계학교, 기도모임 활성

화가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조

언했다.

아버지들이 은퇴 후 삶의 방향

을 찾도록 체험의 장을 마련해 줘

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희진 

부천YMCA 아버지교실·젊은아

빠모임 협력간사는 소모임 등에

서 권위적인 가장의 모습을 버리

고 생애주기에 맞는 역할을 찾아

나가라고 권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입

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연명의료 중

단법안과 관련해 아직은 시기상조

라면서, 생명침해를 할 개연성이 있

는 입법인 만큼 정부가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을 유지 보호하

는 방향으로 권리 행사돼야 하며, 

환자상태에 대한 판단오류의 가능

성이 높다면서, 지난 5일 이같은 입

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협회측은 또 연명의료 결정법안

과 관련해 혼수상태의 환자는 임종

기 환자 범주에서 제외하고, 연명의

료 중단이 직접적 사망원이 되지 않

는다는 조항을 법안에 삽입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협회측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입법화는 호스피스와 같은 완화 의

료 제도의 안정적 시행 후 추진되어

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박위근 목사)는 10일 성명을 내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은 종

교의 자유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

라”고 촉구했다. 

한교연은 지난 6일 종자연이 서

울시청 앞에 설치된 성탄트리가 종

교중립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명백한 종교 자유 침해이

며, 기독교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이어 “종자연이 본연의 

업무를 넘어 특정종교를 간섭하고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

이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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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가정에서 설 곳 없는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보듬는 문화 창출해야

교/ 계/ 단/ 신

길을 묻는 아버지… 응답하라, 교회 “성북구, 동성커플‘혼인신고 반려’환영”

DR콩고 음반자 부족 언어 성경

“‘연명의료중단’ 입법 아직은 시기상조” 

“종자연, 종교자유침해 행위 즉각 중단하라”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성명

대한성서공회, 1만부 제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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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圓)을 그리는 역군

복음이 역군들의 하는 일은 원을 그리는 일이라고 표할 수 있으리라. 원은 

그 대소 원이 다양하기도 하다. 작은 원 큰 원 공이 동글한데 작은 탁구공 같

은 원, 그보다 작은 원도 무수하다. 그보다 큰 원도 무수하다.

원은 중심을 잡고 그 반경을 고정시킨 중심에서 돌려질 때 그려진다. 반경

이 작으면 작은 원이 그려지고 반경이 크면, 길면 그 반경에 따라 원은 커진

다. 크고 작은 원의 수치를 원주율이라 하겠다. 중심도 고정해야 한다. 중심이 

움직이면 원은 그려지지 못한다.

우리 목사들은 자기 역량대로 원을 그리고 있다. 내 역량에 맞게 주신 달란

트대로 원을 그리게 된다. 주신 또 받은 반경은 작은데, 짧은데 큰 원을 그릴 

수는 없다. 작으면 작은 대로 원을 그려 만족하다. 원의 중심 그 요지부동의 

중심은 중요하다. 중요하다 함보다 중심이 동하면 원은 못 그린다. 큰 원을 꼭 

그려야 된다는 법이 없다. 나는 내 달란트로 역사하면 원은 그려진다. 원이면 

만족하다.

원의 한 원리가 중요한 바를 알게 한다. 작고 큰 원의 분간이 없이 모든 원

은 4 직각 360도이다. 작다고 그 각도가 작아지지는 않는다. 아무리 큰 원 지

구만한 그 원 그보다 더 큰 우주가 둥글다하거니와 그 초특대 원이라도 같이 

360도 일뿐이다. 

스케일이 큰 분은 작은 원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큰 원을 그려 

크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 무리한 욕구 만족을 하려 

함은 아니다. 우리 나그네 삶에 있어 부름 받은 하나님의 역군들은 우선 원을 

그려 만족하다. 작은 원도 좋다. 360도의 원으로 만족하다. 이는 그 중심이 잡

혀 있는 증거이다. 고정된 중심으로 살아 만족하다.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살

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그 스케일을 크게 하신다. 내 능률이 자라게 됨

이다. 더 큰 원을 그릴 수 있다. 무리하지 말고 스케일이 커질 때 큰 원을 그릴 

수 있다 함이다.

갑각(甲殼)동물의 성장을 나는 어려서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논두렁에

서 본 일이다. 게 한 마리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기에 가서 집었다. 게 형

상은 분명한데 속이 텅 비어 있었다. 속은 전혀 없다. 빈껍데기뿐이었다. 이상

하게 생각하였다. 죽은 게라면 요렇게 빈껍질만 있을 수 있을까 만져보면서 

면밀하게 살펴볼수록 이상하기만 하였다. 좀 떨어진 곳에 게 한 마리가 기어

감을 또 보았다. 얼른 가서 또 잡았다. 웬일인가 말랑말랑한 것이다. 게는 게인

데 껍질 없는 산 게였다. 여기서 게가 탈피한 것을 알게 될 때 갑각동물이 이

렇게 크는구나 함을 알게 된 것이다.

갑각동물은 속으로 알차게 성장했을 때 탈피하며 자란다. 허울을 벗는다. 

그 강한 갑옷을 벗고 다시 다른 갑옷을 입는 것이다. 그 갑옷이 되기 전 말랑

말랑한 것을 내가 잡았던 것이다. 이에서 우리는 한 교훈을 얻는다. 내 능력이 

더 큰 원을 그릴 수 있다고 자부하여 무리하게 역사할 때는 초점을 잃고 만다. 

작은 원을 바로 중심을 꼭 박고 그려 그 내용이 충실하게 알차게 되어질 때 탈

피하며 자라는 갑각동물같이 그 작은 원에서 탈피하여 큰 원을 그릴 수 있다 

하겠다.

목회자들 중에 나는 이 작은 교회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다. 큰 교회를 선호

한다. 노골적으로 그런 요청을 듣기도 했다. '내 힘으로는 이 교회는 너무 적습

니다. 큰 교회로 인도해주세요. 큰 교회 목회할 능이 내게는 있습니다'의 청이

었다. 나는 이 게의 탈피 성장함을 이야기해주기도 했다.

작은 교회로되 거기서 360도의 원을 바로 그리면서 일할 때 내적 충실로서 

탈피하여 그 교회가 크게 자람을 본다. 일터를 큰 곳으로 옮길 수도 있으나 있

는 그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다. 큰 원은 작은 원을 그린 그가 성장하여 

그 내실에서 탈피하여 큰 원을 그리게 됨이다.

질이냐 양이냐 질의 내적 충실에서 양의 충실로 전진함이 원으로 받는 교훈

이다. 내 역량은 믙 교회를 섬길만 한데 이 작은 교회는 내게 맞지 않는다는 

주제 넘는 생각은 원을 그리지 못하는 양상이다. 작은 일에 자신의 최선을 다

할 때 거기서 탈피하여 자라는 이치를 바로 실천함이 주님이 원하시는 역군이

리라(마25:21).

하나님께서 내 작고 큰 것을 보심이 아니라 내 충, 불충을 보신다. 내 능, 불

능을 보심이 아니라 충, 불충을 보실 뿐이다. 중심이 바로 잡혔을 때 매일 같

이 원은 내 역사에 그려진다. 작은 원이 내적 충실을 기할 때 반드시 탈피하여 

다른 큰 원이 그려진다. 매일 같이 원을 그리거니와 매일 같이 탈피하여 더 큰 

원을 그려나가는 역사가 주의 역군들의 일이다.  
 <1996년, 1권> 

방지일 칼럼 (19)

“본대로 들은 대로”

이슬람권의 성도들, 선교사들을 위한 기

도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

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3:21).

1) 이슬람권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치르

는 대가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

로 감당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고난 뿐 아니

라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

하고 누리게 하소서.

2) 영적 리더들을 더 많이 보내셔서, 무수

히 돌아오고 있는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

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복음 진리 위에 

견고히 세워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

게 도우소서.

3) 수단과 남수단의 황폐한 땅에 남아있

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그리

스도의 생수가 터져 나와서 영적인 회복과 

토지의 회복이 신속히 이뤄지게 하소서.

4) 이라크와 모든 중동지역의 극심한 핍

박에도 끝까지 남은 자들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

다. 환난으로 연단된 성도들이 정금같이 나

오게 하소서!

5)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을 성령으로 충만

하게 하시며, 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붙잡아 

주소서. 복음전할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

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 나타나게 하소서.

6) T국 H 선교사님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

하게 하시고, 기도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합

당한 장소와 재정을 허락해 주소서.

무슬림들의 구원과 이슬람권 국가를 위

한 기도문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

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

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2:10-11).

1)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17억 무슬림들에게

도 미치게 하소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

는 생명과 자유를 얻어 함께 기뻐하게 하

소서.

2)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은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성경과 미디어에 접

하게 하시며 꿈, 환상,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3) 이집트의 새헌법 제정을 주관해주시

고, 신앙의 자유와 인권이 개선되는 방향으

로 인도하소서.

4) 이란이 핵협상에서 약속한 것을 진실

되게 이행하게 하소서. 국제사회의 제재완

화가 악한 정권이 유지되도록 돕는 역할이 

아니라 이란 국민들의 삶과 인권 개선에 도

움되게 하소서.

5) 시리아 내전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수많은 난민들과 여인들이 보호받게 하시

며, 무고하게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보호

해 주소서

6) 이라크와 나이지리아의 유혈과 살상이 

그쳐지게 하소서. 무슬림들이 평화의 왕 예

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7) 이슬람권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여성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

록 도우소서. 종교를 빙자한 인권유린과 범

죄가 끊어지게 하소서.

한빛부대, 강도 위기 처한 남수단 거주 

한국인 3명 구출

남수단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한빛

부대가 강도 위기에 처한 현지 거주 한국

인 3명을 구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3일 

밝혔다.

남수단 종글레이주 보르시에 주둔한 한

빛부대는 지난달 29일 새벽 2시(현지시간) 

부대 인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숙소에 무

장강도가 침입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비

정부기구(NGO)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해 4월부터 남수단 주바와 보르지역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아동 지원 활동을 벌이

고 있었다. AK소총으로 무장한 괴한 6명은 

창문을 깨고 총으로 직원들을 위협해 문을 

열게 한 후 숙소에 침입해 현지인 태권도 사

범을 집단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인 사

범은 심각한 두부 열상 및 타박상을 입었다

고 한다.

사무실 건물에서 잠자던 한국인 직원 3명

은 태권도 사범의 비명을 듣고 화장실로 피

신함과 동시에 한빛부대 지휘통제실로 전

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한빛부대는 즉

각 부대장인 고동준 대령의 지휘 하에 기동

타격대를 출동시켰다. 기동타격대장인 김

장순 대위는 이동 중에 무장강도가 한국인 

직원들이 거주하는 사무실에 침입하기 위

해 잠금장치 해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

을 접하고 현장에서 1km 남짓 떨어진 곳에

서부터 불빛과 사이렌을 통해 무장강도를 

압박했다. 무장강도들은 사이렌 소리 등에 

놀라 기동타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

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상황접수

부터 상황종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한 시

간 남짓으로 치밀한 사전 준비와 훈련 덕

분에 큰 인명 피해 없이 구출작전을 완수

할 수 있었다.

한빛부대는 지난달부터 주둔 지역에서 

무장강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에 대

비해왔다고 한다. 부대장인 고 대령은 “앞으

로도 남수단 재건지원 임무뿐만 아니라 이

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인의 안

전도 책임지는 한빛부대가 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쿠크` 날로 크는데… 손 놓은 한국

지난달 2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내 중심가의 남서쪽 사사나 키장에 위치

한 이슬람금융센터(MIFC)는 첫인상부터 

화려한 외관으로 방문객을 압도했다. 인구 

3000만명도 안 되는 말레이시아가 세계 인

구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슬림의 자금을 어

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지를 상징적으

로 보여주는 듯했다.

이슬람금융의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기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슬람

금융의 허브로 자리매김한

말레이시아에 런던 홍콩 등 기존 금융도

시들이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

다. 영국은 최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까지 나서 런던을 이슬

람금융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

했다. 이런 연장선에서 서방국가 중 처음으

로 이슬람금융의 대표상품인 수쿠크를 내

년에 2억파운드(약 3400억원) 발행하겠다

는 계획까지 세웠다 홍콩은 수쿠크 발행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처럼 이슬람금융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벌

어지는 이유는 `오일머니`로 대표되는 중동

자금이 넘쳐나면서 이슬람금융에 대한 수

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MIFC와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2008년 

1048억달러 규모였던 이슬람채권(수쿠크)

의 발행 잔액은 올해 2800억달러 규모로 성

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인 언스트앤영은 향후 4년 후에 수쿠크에 

대한 전세계 수요가 9000억달러에 이를 것

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매년 수

쿠크의 신규 발행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

이다. 실제로 2008년 210억달러 규모의 수

쿠크가 발행됐지만 지난해에는 1312억원으

로 6배 이상 급증했다.

가장 큰 혜택을 입고 있는 곳은 말레이

시아다. 2002년 처음으로 수쿠크를 발행하

기 시작한 말레이시아는 지금 세계 최대 규

모의 수쿠크 발행국이 됐다. 국가별 이슬람

채권 발행 비중을 보면 말레이시아가 70%

에 달한다. 정부의 강력한 이슬람금융 촉진 

정책에 지리적ㆍ문화적 이점이 더해지면서 

사실상 이슬람금융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글로벌 흐름에 뒤처

져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이슬람금융을 허

용하기 위한 세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상

정됐다가 폐기된 이후 사실상 관련 논의조

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16면으로 계속>

세계종교 문화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이슬람권을 위한 목요기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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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말 정답

<가로 푸는 열쇠>
2.   여럿을 모아서 관계를 지어 하나로 만듦. 우리의 소원은 ◯◯~(엡1:10).

3.   블레셋땅 에그론에서 숭배하던 신 이름(눅11:15).

5.   살구의 일종 소아시아가 원산지. 열매는 식용(창43:11).

6.   주색에 빠져 난봉을 부림(신21:20).

7.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

9.   금으로 만든 대접(스1:10).

10.  깨진 그릇(시31:12).

12.  베냐민사람 사하라임의 아내(대상8:9).

14.  아침이나 저녁(사38:12).

16.  신자, 성도(마23:15).

18.  나를 낳은 여인.

20.  여닫는 물건을 잠그는 쇠(느3:3).

22.  벗 사이의 정분(욥29:4).

23.  사울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은 순교자(행6장).

24.  12사도 중 한 사람이니 본명은 나다나엘이다(마10:3).

25.  한 두둑과 고랑을 합하여 가리키는 말(욥31:38).

<세로 푸는 열쇠>
1.   물결 하나가 수많은 물결을 일으킨다는 뜻. 사소한 사건이 널리 

      영향을 미쳐 나감을 이르는 말(고사성어).

2.   길로 통하여 다니는 어구(겔42:9). 

3.   타고난 성질, 체질, 재질(창30:35).

4.   갈릴리 벳새다에 거하는 어부, 야고보와 요한의 부친(마4:21).   

6.   노아가 만든 엄청 큰 배(창6:14).

8.   마길의 아내 마아가가 낳은 둘째 아들이다(대상7:16). 

9.   여성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겔3:9).

11.  깃발의 신호(민2:2).

13.  나아리의 아들로서 나아라의 소생이다(대상4:6).

14.  조형미술의 한 가지로 새기어 만든 물건(사2:16).

15.  간사하고 교활함(잠7:10). 

17.  도장으로 사용하는 손가락지(창41:42).

19.  건물을 지을 때 중심이 되는 돌(슥4:7).

20.  자수정(계21:20).

21.  서너개의 쇠발에 나무자루를 낀 

       갈퀴모양의 농기구(삼상13:21).

22.  어리석고 몽매함(민12:11).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십자말 ● Cross Word (22)

선교 편지  

쿠미 프로젝트 11월의 소식을 드립니

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

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

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

이리라”(예레미야 33: 2, 3).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동역자 여러분들께 평강의 문안을 드립니

다.

한국은 며칠간 춥고 눈도 오고해서 겨

울이 성큼 다가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곳 

우간다도 이제 밤낮으로 황토 먼지를 실

은 바람이 불면서 건기가 왔음을 알리고 

있고 이제 들판의 풀들도 곧 누렇게 타들

어가겠지요. 이 과정을 거쳐야 내년에 또 

새로운 우기를 맞으면서 파릇파릇한 색깔

로 갈아입으며 새 생명들의 축제가 찾아

오리라 기대합니다. 

지난번 말씀 드렸듯이 지적사항들을 보

완한 다음 11월 14일자로 우간다 고등교

육위원회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만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원

래 계획대로라면 재검을 나온 다음 최종보

고서(인가여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게 될지 모르겠습

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내부적으로 

의논한 결과 더 이상 이대로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대안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대안에는 우간다 다른 지역에 의과대

를 개설하는 문제, 아니면 아프리카 다른 

필요한 나라의 의대개설 시역에 동역하는 

문제, 아니면 의대개설은 일단 미루고 우

간다 수도권에 training hospital을 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자료를 구하고 둘러

보고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얼른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 우리들이 더 

많은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서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게 길을 막으시는 것을 깨닫

게 됩니다. 더구나 지난 10월에 쿠미에서 

50키로 떨어진 곳에 공립의과대학이 인가

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교와 같이 실사를 받았고, 

실사단원의 말로는 우리보다 준비가 안 

되었는데도, 공립(?)이기 때문에 인가가 

났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진행하지 말고 여기서 그만하

고 더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싸인을 주신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쿠미대학교의 이사회가 새로 구성되고 

하는 등의 과정 중에서 과연 의과대학에 

대한 열의가 가능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의 처음 목표인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개설한다는 전제가 채워진 

상태이므로 시골지역인 이 쿠미에 또 의

대를 한다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

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기도로, 물심양면

으로 함께 해 준신 여러분들께 죄송합니

다. 그러나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고 주께

서 우리들의 지경을 더 넓혀서 쿠미를 벗

어나서 우간다 전체와 아프리카를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

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

도 계속 함께 주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늦어도 2월까지는 구체적인 방향을 세워

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도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쿠미대학교 총장(vice 

chancellor)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고 열심히 하려는 

황성주 박사팀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위해 함께 

4일간 금식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

린바 주께서 알려주시기를 ‘여기까지가 제

가 할 부분’이라고 하셨고 이젠 좀 쉬면서 

다른 일들을 준비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사람이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쿠미대학교가 조금은 더 나은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하셨기에 더욱 감사할 따름입

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

에서 “쿠미프로젝트”란 이름도 “우간다-

아프리카 프로젝트‘라든지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땅한 이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는 학교의 공식장학금과 기

타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92명에게 제공되

었습니다. 11월에도 장학금에 3분(오정수, 

송치운, 제이오텍)이 4구좌로 함께 해주셨

습니다. 다음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서 

알려드릴 때까지 일단 장학금후원은 이번 

달로 일단 마감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으로 인해 큰 힘이 되었습

니다.

다음 달에도 기쁜 마음으로 소식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내내 평강하시기를 기도

합니다.

기도제목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역과 할 사역을 

보여주시기를

-쿠미대학교에서 남아서 수고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새롭게 구성된 쿠미대학교 이사회가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쿠미대학교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우간다 쿠미 땅에서 마지막으로

쿠미프로젝트 소식을 드림

김선영

할렐루야! 제가 최근 크리스천 광대팀

과 Baja California(멕시코 서쪽의 고드름

같이 생긴 부분) Sur(남쪽) 거의 끝부분인 

La Paz 근교의 한 교회의 초청으로 그곳

을 다녀왔습니다. 그곳 교회 젊은 리더들

에게 광대팀 사역에 대한 전반을 전수하

고 금-토-주일 저녁에는 교회와 동네 아

이들을 초청하여 광대 분장을 한 사역을 

직접 시범을 보여 어린이 전도에 불을 붙

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키가 매우 작은 

목사님의 자연스런 목회로 교회가 잘 성

장한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다

시 가서 낮에는 교도소에서, 저녁에는 그 

교회에서 영화를 상영을 해야 되는데 시

간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달동네 아이들과 바닷가도 가고 영화

도 가고…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티화나에는 많은 

산동네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수년

째 관계하는 한 가난한 달동네의 초라한 

미니 초등학교에 130명의 학생들이 공부

를 하고 있습니다. 교실은 3개로 각 교실

에 2개 학년씩 3명의 교사가 학생들을 가

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공

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콩나물 교실에서 무언가를 배우

고 있답니다. 이 아이들과 여름방학 기간 

중에 단체로 바닷가로 나들이도 가고, 차

를 빌려 시내로 가서 영화관람도 하였고,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과 6학년에 올라

간 학생들에게 책가방을 구입하여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개학한지 두 달이 되

는데 아직도 교복의 일부를 구입하지 못

한 일부 학생들의 교복을 구입하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 귀한 선교비를 보내

주시는 교회와 후원자님들 덕분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에벤에셀(Ebenezer)교회 어린이들 위

한 식당 공사 

이 교회에서 아이들 걸음으로 7분-10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수업이 진행

되는데 오후반 아이들은 이 교회 식당에

서 준비한 엉성한 식사를 하고 학교에 갑

니다. 식당 안 왼쪽에 3개의 교실을 만드

는 작업과 전기공사는 여름에 샌프란시스

코에서 팀으로 오셔서 수고를 해주셨습니

다.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작업으로 생각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많은 작업이 

남았습니다. 천정에 회칠 작업이 3/4쯤 남

았고, 부엌의 싱크대와 찬장 등도 넣어야 

하고, 낡은 식탁들과 의자들도 전부 새것

으로 바꾸어주고 싶고, 바닥도 타일로 깔

아주고 싶습니다. 

합창 연습 

달동네 학생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단

체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기도하

다가 8월 끝 주부터 매주 토요일 합창연습

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학교는 물론 

동네 교회에도 그런 연습을 할 만한 공간

이 없어서 약 15분 정도 떨어진 Ebenezer 

교회로 불러와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합창단 이름도 그 교회 이름의 뜻이 좋아 

"Coro Ebenezer" 즉 “에벤에셀 합창단”이

라 하였습니다. 물론 교통편도 제공하고 

있고, 간식도 준비하여 먹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인데 잘 체계를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향(Aroma de Jesus)교회 어린이들 

또 다른 한 가난한 동네에서 어린이들

을 대상으로 1월 초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만 동역자 Chuy 전도사와 사모가 잘 이

끌어 오고 있습니다. 아직 렌트한 집이 너

무 좁고 초라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좀 더 

깔끔한 장소로 이전하고 싶고, 매주 아이

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먹을 것들을 주어

야 하는데 현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

도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넓고 깔

끔한 장소로 이전하게 되면 아이들을 위

해 컴퓨터도 몇 대 갖추고 싶고, 방과 후에

는 여기 교회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교실

도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재소자들 위한 담요 모금 

최근 여러 교도소들에서 세례식이 있었

습니다. 많은 재소자들의 거듭남이 있습니

다. 또한 겨울철을 앞두고 우리가 사역하

는 여러 교도소들에 담요를 구입하여 넣어

주는 일을 하여야합니다. 이 부분은 곧 별

도의 편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토랜스의 

한 교회에서는 이미 교회행사로 모금을 하

여 11월 중순에 직접 교도소를 방문할 예

정입니다. 12월에는 LA의 한 구호 단체에

서 담요 100장을 멕시코 교도소로 보내오

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멕시코의 복음화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

와 정성스런 선교헌금으로 동역하여 주시

는 귀한 교회들과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의 블로그나 패이스북을 

방문하시면 다양한 사진들과 함께 여러 

선교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하단에 표

시되었음). 

기도 제목 

- 멕시코 옹고 II 교도소 내 교회 건축과 

헌당식을 마치게 되어 감사 

- 달동네 초라한 미니 초등학교 학생들

을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육성 할 수 

있도록. 나아가 지속적으로 그 가난한 동

네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 Ebenezer 교회 주변의 어린이들을 먹

이기 위한 식당 공사가 잘 진척되기를 

- 새롭게 시작한 예향교회가 잘 정착되

며 그 동네에 복음이 편만이 전파되기를.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넓은 공간, 공부할 

책상, 컴퓨터, 아이들 간식 등이 마련되기

를 

- Chuy․Fernando․Oscar․Eduardo․Mart

in․Carlos․Ronky 등의 멕시칸 사역자들과 

오래오래 잘 동역할 수 있도록 

멕시코 최재민 선교사 & Fernando․Chu

y․Carlos․Martin․Oscar․Eduardo․Ronky 드

림 

4mexico@daum.net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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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도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광대 분장을 하고 같이 팀웍을 이루었다.

교도소 앞에서 차에 싣고 온 스크린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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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세대 교육목회 방향 

설정” 중 “차세대 교육목회의 상”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한인교회 교육

의 상은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의 신앙교육에 집중해온 그것이었

습니다. 교육목회 방향 자체가 현재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

녀들의 신앙형성 및 영적성숙에 있

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최근까지

는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 이것이야

말로 매우 올바른 사역이었고 올바

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성

실히 그 사명을 감당해왔습니다. 또

한 이는 실상 차세대 교육 목회의 

상을 고민할 때도 여전히 견지하고 

담보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위와 같은 사

역에 더하여, 이제는 우리 한인교회

의 교육이 지금까지의 교육사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 자녀들의 “앞으

로의” 신앙 및 그 성숙을 위한 사역 

또한 수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는 유초등부와 유스그룹을 졸업

하여 장성한 자녀들과 또한 그들의 

자녀들까지 아우르는 보다 거시적

인 교육목회의 상을 세워야 할 때

이기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더 많

아진 우리 1.5세 및 2세 자녀들과 

또한 그 1.5세 2세들의 자녀들까지

도 위한 교육목회의 명확한 청사진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그

리고 성장해가는 우리의 자녀세대

들을 위한 교육목회의 모습을 새로

이 그려보아야 합니다. 우리 1세대 

어른들이 이들과의 신앙적, 문화전

통적 연결고리를 잃고, 비자발적으

로 준비도 없이 우리 안에서 그들

의 흔적을, 그들 안에서 우리의 흔

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간 우리 한인교회들은 유스를 

졸업하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

고 안타까워하기만 했지 적극적으

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대책

을 마련하는데 좀 소극적이었던 것

이 사실입니다. 다른 미국교회들에

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현상이

겠거니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겠거

니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당면한 사

역의 무게가 이 문제를 직시하여 대

면하는 것을 계속해서 미루게 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

리 자녀들이 지금의 1세 중심의 한

인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는 어찌 보

면 간단할 지도 모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의 한인교

회는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공동

체가 아닐뿐더러 그 안에는 그들의 

자리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유초등

부와 중고등부 에서는 영어로 교육

받고 예배를 드리던 우리 자녀들이, 

졸업 이후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기는 매우 힘이 들지요. 본 

교회주변의 대학에 진학한 후 본 교

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경우

이든, 각각 타 주의 대학들로 흩어

진 자녀들이 캠퍼스주변의 한인교

회들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든(종종 

이들을 위한 캠퍼스사역이 활성화 

된 곳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방학에 본 교회로 돌아와 있을 때든 

사정은 매한가지입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여 본교회로 

돌아오든지 또한 어느 곳으로 가던

지 그때도 사정은 더 안 좋아집니

다. 그나마 대학생 시절엔 캠퍼스사

역이나 유스그룹에 참여하는 하는 

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지만 대학

졸업 이후에는 이제 그 조차도 여

의치 못하니 말입니다. 유초등부나 

유스시절엔 각각의 부서가 그들의 

자리요 공동체가 되어주었지만 이

제는 교회 안에 자신들이 있을 곳

이 없다고 느끼게 되고, 신앙생활 

및 교회생활 측면에서 모두 교회 안

에서는 주변인들이 되어버리는 것

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의 소외감을 

보듬고 그 상처들을 치유해주던 교

회가 이제는 똑 같은 소외감을 그들

에게 더하여주고 있는 형국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래서는 실상 그들의 신앙적 영

적 성숙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물

론 실제도 교회들이 그들을 위한 교

육을 진행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이

에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교회공동

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리고 자연스레 장성한 우리 자녀들

의 어린 자녀들도 함께 떠나게 되었

습니다. 그리고 떠난 그들이 미국교

회 등 다른 신앙공동체를 찾아가는 

일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이렇게 떠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의 신앙교육을 이어가는 어떤 조치

를 취해야 한다는 당위를 절감하는 

것을 물론이거니와, 사실 우리 한

인교회들이 이를 위한 실천적인 고

민과 실질적인 움직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소위 “한지붕 두가

족”이라 하여, 1세 교회 안에 “EM: 

English Ministry”라는 이름하에 

영어권 자녀들만의 예배 및 신앙

교육의 공간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주류는 아니었지만 

1세 어른들의 지원과 공급으로 제

법 탄탄한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했

습니다. 이러한 EM이 성장하게 되

면서 이들이 독립적으로 2세들만의 

교회로 정착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2세 교회가 2세들의 타민족

과의 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을 이루

기도 하고 또한 미국인들 혹은 다

른 나라의 이민자들을 포용하면서 

다문화 교회로 나아가기도 했습니

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이들 세 

가지 중 아무것도 주도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며, 사

실 이러한 실천들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교회들은 그나마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자면, 1세 중심의 한국어사역을 

주로 하는 한, 우리 한인교회는 우

리의 차세대 자녀들을 위한 교육사

역을 수행하기 힘겹고 그들 또한 풍

성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없으므로 

대책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EM, 

2세 교회, 혹은 다문화 교회의 형태

들로 개 교회의 형편에 맞추어 진행

되거나 대부분은 이러한 사역들을 

엄두조차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6면으로 계속>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49)

미국사회 일원으로서의 미래적 과제

차세대교육은 차세대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

상호 유기적이며 원칙을 위한 기반 담보해야

     

매일가정예배 

시2편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

이 허사를 경영하는고?”하시면서 시작됩니다. 메

시야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은 창

조 이래 계속돼왔습니다. 메시야를 대적하는 무

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거룩한 계획은 

조금도 변함없으심을 보여주십니다. 4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라는 말씀에는 세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하나님은 사람들의 악

한 마음과 행동으로 인해서 훼방하실 수 있는 분

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하나님께서는 세상 사

람들의 악한 음모를 다 내려다보시고 다 알고 계

신다는 것입니다. 3)그 분은 전능하시며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뜻

이 함축돼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욱 담

대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

집니다. 믿고 기도하며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

기 바랍니다.

열방을 보고 웃으시는 하나님(시2:1-4) 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하신 일은 그 어떠한 

반대와 훼방에도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

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들을 신실하게 세우기 위해 징계하기로 결정하

고 바벨론에게 잠시 맡겨놓았더니, 성도들을 잔

인하게 괴롭히고 온 성전을 불태우고 거룩한 기

물을 바벨론 땅으로 가져가며 영원토록 이스라

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두려고 했습니다. 그러

나 단5장에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천명의 귀인

이 모여 잔치하는 자리에서 벽에 “메네 메네 데

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왕의 나

라의 시대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벨사살로 바

벨론은 끝났습니다. 진정 모든 것이 주님 뜻대

로 이루시니 성도들은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이름

으로 용기있게 살아야겠습니다. 원수들은 그리

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

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시2:4-6)화

7절 “영”은 “약속된 법령”, “번경될 수 없는 하

나님의 칙령”, 신학적으로는 “작정”을 의미합니

다. 그 작정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

를 낳았도다”라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

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

니라”(롬1:4).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으로 그 뜻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하신 독생자를 말씀합니다. 우리

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일체이

시며,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행

13:32-34).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그리스도께 

주셔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그 전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

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열방을 유업

으로 주시고, 철장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질그릇

같이 부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2:7-9)수

지혜와 교훈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1)이제

부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움과 겸손함

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에는 항상 거룩한 

두려움이 함께 합니다. 2)이제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것입니다. “입맞춤”은 “화해와 경배”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화해하고 예수그

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

며 찬양하며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

면 가는 길에서 망합니다. 그 진노가 급하다고 다

시 한번 말씀합니다. 시편기자는 말씀을 마치면

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라

고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 모두다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

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성도님들

에게 더욱 놀라운 은총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라(시2:10-12)목

본문의 다윗처럼 신실한 성도도 이 땅에서 역

경이 올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실상은 성도를 더욱 유익하

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3편을 통해서 역경을 통한 승리

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먼저 대적

은 시시때때로 나의 영혼을 공격해 낙심시키려

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영

혼의 대적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낙심되고 힘이 빠질 때가 많으나 그 많은 

대적들도 의인 한 사람을 하나님의 허락없이 손

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경건하게 살

려고 애쓸 때 대적이 많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

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더욱 하나님

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

기 때문입니다.

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시3:1-4)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시간에 다윗은 영

혼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요 오히려 

그 대적들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

으로 갚으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구체

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본문 3, 4절 “여호와여...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수많은 비

방과 공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

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되 먼저 하나님께서 어

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

리를 드시는 자이심을 것을 확실히 믿으며 간절

히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요(시3:1-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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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면에서 계속>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차세

대 자녀들을 위한 명확한 목회의 상을 

그려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목회의 상을 그린다는 것이 

EM체제가 올바른지, 2세교회가 올바

른지, 혹은 다문화교회가 올바른지 그

러한 질문을 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는 차세대

교육에 대한 형태들이 아니라 보다 근

본적인 의미들을 담보하는 것, 즉 그 

원칙들을 공유하는 일이라는 것입니

다. 그 원칙들이 합의가 되면 그에 따

른 사역의 진행을 위한 선결조건들을 

고민하고 선결조건들을 충족시키고자 

합심하여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

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차세대를 위한 

교육목회의 상을 명확하게 그리고 규

정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원칙들을 함

께 공유하는 것으로 소중한 출발이 되

리라 기대하며 차세대 교육목회의 몇 

가지 원칙들을 열거해보겠습니다. 

첫째 차세대 교육은 차세대에 의해

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는 차세대 교육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셋째는 차세대 교육은 상

호 유기적이어야(특히 전통 및 문화적 

측면에서)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

로 차세대 교육은 위의 원칙들을 위한 

기반들을 담보해주는 것으로 출발해

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과 

이들을 위한 선재적 노력들에 대한 자

세한 논의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아 진단과 치료 이 남 경 (자폐아를 둔 어머니)
본사방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

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세계성지문화연구소와 중

동북아선교회 대표 권해수 

목사가 뉴욕 방문길에 본사 

사무실을 찾았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총회 파송 선교사

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동북아 특히 일본에서 3년간 

선교를 했다고 소개한 권 목사는 그동안 LA 지역에서 

세계성지문화연구소와 중동북아선교회를 설립해 선교

도구의 일환으로 사역했다고 말했다. 

권 목사는 이 두 단체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서 초교파

로 각 교단, 기독언론들과 함께 신구약 크루즈 성지순례

를 실시했다. 또 국내외 유명강사를 초청해 선교와 전도 

행사를 진행해왔다고 소개했다.

또한 일본선교와 한국에서 북한 어린이를 돕는 선교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목사는 “지금은 필라델피아에 본부를 두고 미동부 

지역뿐 아니라 미전역과 그동안 해온 네트워크를 활용

해 선교와 복음전파를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

하고 있다”며, “연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

지기를 소망한다.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이라는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심령의 변화와 성장 할 수 

있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목사는 “특히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성지순례 선교

여행(Mission Vision T)과 전도 선교 부흥에 관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

루어지는데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한다”

고 말했다.
이메일: jasonkwon777@yahoo.com

<유원정 기자>

<13면에서 계속>

이슬람금융의 성장성이 기대되면서 국내 금융사 중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진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지난달 29일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 기

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시장에서 돈이 흘러넘치는 곳은 중국

과 중동”이라며 “국회 등 정치권이 국가경제 차원에서 이슬람금

융을 도입하도록 힘을 써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슬람금융이 증권사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

만 국가적 자금 조달 면에서는 우리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일머니는 글로벌 위험과 상대적으로 상

관관계가 떨어져 위기 시 안전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사장

은 “우리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말레이시아에서 일반 채권을 발행

한 바 있고, 1990년대에는 종합상사도 이슬람 자금을 쓰는 등 이

슬람금융을 전혀 하지 않는 게 아니다”며 “수쿠크가 이슬람금융

의 상징인 만큼 이를 도입하면 이슬람금융 이용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어설명

▷이슬람금융 :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을 준수하는 금융행위를 일컫는다. 이에 따라 일반

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구조 대신 실물자산의 매매

나 이용을 통해 얻는 이윤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대

가를 지급한다. 수쿠크(채권), 타카풀(보험) 등이 대표적인 이슬

람금융 상품이다.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비전

권해수 선교목사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선교회 대표)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자폐의 징후와 조기진단

자폐옹호단체인 오티즘스픽스

(Ausitm Speaks), 유펜대학교

(Universtiy of Pennsylvania) 그리

고 조지워싱턴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는 자폐에 

대한 한인사회의 인식을 높임으로

써 한인 아동들이 조기에 자폐진단

을 받고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뉴욕시 한인사회 

자폐 프로젝트를 2012년 하반기부

터 추진해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1년 동안 아

동의 발달에 관련된 정보와 자폐 관

련 정보들을 한인사회 내에 있는 어

린이집, 소아과, 교회와 그 외 서비

스 기관들에 배포해왔다. 조기 개입

이 아이의 자폐 치료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

으며, 자폐아를 둔 한인 부모들 또

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의 

자폐 징후를 살펴보고 아이가 걱정

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아이의 의료

진에게 연락해야 한다.

자폐의 징후는 다음과 같다:
• 생후 12개월까지 옹알이를 하

지 않는다.

• 생후 12개월까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하면서 사물을 가리키거

나, 보여주거나, 손을 뻗어 잡으려 

하지 않고, 손을 흔들지 않는다.

• 생후 12개월이 되어서도 본인

의 이름에 반응하지 않는다.

• 생후 24개월까지 단어를 전혀 

구사하지 않는다.

• 나이와 관계없이 옹알이, 언어

능력 또는 사회성 기술을 상실한다.

• 사물이나 장난감의 특정 부분에 

집착한다.

• 특이한 반복움직임 또는 반복행

동을 한다.

자폐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오

티즘스픽스 재단의 한국어페이지 

www.AutismSpeaks.org/korean에

서 찾을 수 있다. 이 한국어 페이지

는 자폐의 징후, 부모가 가정에서 해

볼 수 있는 자폐검사표, 자폐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100일 동안 부모나 

가족들이 아이를 돌보는데 필요한 

가이드,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를 위

한 자료들을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

다. 자폐가 의심 될 경우, 지역사회

의 아동 개입 서비스 신청을 시작하

면, 전문가의 진단 없이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생후 36개월 미만인 아이의 발달

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거주하는 지

역의 유아(0-3세)담당 기관이나 조

기개입 서비스 기관에 연락하면 된

다. 조기개입 서비스 기관의 연락처

가 필요하다면 www.AutismSpeaks.

org/early-access-care/ei-state-

info을 방문해 더 자세한 내용을 참

고할 수 있다. 

<자료제공: 오티즘스픽스, 뉴욕시 

한인사회 자폐 프로젝트> 

<자료번역: 크리스티나 강-이 박

사(유펜대학교의대 연구조교수)>

지금이야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

기하지만 내 아이가 자폐가 있다는 

걸 알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

다. 

2007년 우리가족이 미국에 왔을 

당시 내 아들 경민이는 거의 5살이

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민이가 자

폐를 갖고 있다는 걸 몰랐다. 말이 

좀 늦긴 했지만 똑똑하고 밝은 아이

라 그냥 좀 늦나 보다 생각했었고, 

유치원을 가고 방문교육을 받아도 

주위에서 아무도 자폐검사를 해보

라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되돌아

보면 너무도 많은 증상들이 있었고, 

나도 그런 것들로 힘들어하고 고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

면 나는 당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

가야 할 지 몰랐던 참 한심한 엄마

였다. 

경민이가 자폐 증세를 보이기 시

작한 것은 두 살 전후다. 언어발달

도 느리고 불러도 대답도 잘하지 않

고, 잘 가던 돌봐주는 아줌마한테도 

가지 않고 뭔가 불안해하는 것을 발

견했다. 내가 직장을 다녀 그런 것 

같아 고민 끝에 일도 그만두고, 아

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고, 소규모 

미술교육도 시키고 가족과 여행도 

많이 다녔다. 그러면서 정서적인 부

분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왜 그러지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엉

뚱한 말을 하고 새로운 곳에 들어가

길 싫어했고, 모래 같은 걸 만지기 

싫어하고, 엘리베이터나 돌아가는 

기계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 

등의 행동을 보였고, 유치원도 시설

이 크고 아이들이 많은 곳은 적응하

기 힘들어했다. 그래도 나는 그냥 경

민이가 남들보다 좀 예민하게 태어

났구나 하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한글도 빨리 배우고 인지력도 좋고, 

책도 좋아하고, 음식도 가리지 않고 

잘 먹으니 오히려 영리해서 그럴 거

야 하면서.  

그러다 남편의 직장 때문에 온 가

족이 미국에 오게 되었고, 고민은 

아이의 학교생활이었다. 오자마자 

공립학교 유치원 과정에 아이를 다

니게 했는데, 경민이는 모든 면에서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처

음엔 이중언어와 새로운 환경 때문

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려움은 계속

되었다. 몇 달을 지켜보던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검사를 권했고 학교에

서 검사를 받았는데 언어지연으로

만 결과가 나와서 언어치료와 작업

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

교검사는 정확한 진단이 없었기 때

문에 경민이가 왜 그런 증상들을 보

이는지 알기 위해 이때부터 경민이

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소아과에 문의했으나 괜찮다며 전

문의에게 의뢰를 해 주지 않았고, 

한국인 심리치료사에게 검사를 받

았을 때, 심리치료사는 경민이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기도 했다. 

힘들게 소아발달전문의와 소아신경

전문의 등을 만나 진단을 받았고, 

진단은 예상대로 전반적 발달장애

였다. 

요즘은 전반적 발달장애를 그냥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라고도 하

는데, 이  때부터 나는 자폐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했다. 타고난 

자폐임을 인정하는데 이리 오래 걸

리다니 왜 진작 병원에 갈 생각을 

못했는지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아

이한테 참 미안했다. 빨리 알았다면 

경민이를 더 많이 이해해주었을 텐

데 자책하고, 반성하고, 걱정하면서 

몇 개월을 보냈다. 

이 당시 내가 생각하는 자폐아는 

책상 밑에 숨어서 세상과 담쌓고 벽

에 머리를 부딪치는 그런 모습이었

다. 많은 밤을 울면서 기도했고, 내 

머릿속은 왜 나한테 이런 일어났냐

며 도움도 안 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결국 경민이를 보면서 다

시 힘을 내었고, 자폐와 발달장애에 

관해 하나하나 정보를 수집해나가

기 시작했다. 아이의 자폐를 받아들

이고 최선을 다해 돌보고자 노력해

가면서, 지금은 많은 희망을 찾았고 

예전보다 더 크고 담대한 마음을 가

질 수 있게 되었다.

요즘은 생후 6개월부터 조금만 이

상한 증상이 보여도 의심해보고, 20

개월 전후로는 발달장애 검사를 받

고 진단을 받아서 아이에게 적합한 

교육을 시키는 엄마들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왜 난 저러지 못했

을까 후회가 된다. 보통 치료를 5세 

이전에 집중적으로 받아야 크게 효

과가 있다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아 걱정도 되고 우울해지기도 한

다. 혹시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부모들이 있다면, 내가 한 것과 같

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대신 빨리 아이에게 필요

한 진단과 교육을 받게 해주라고 부

탁하고 싶다.  

내 아이는 자폐를 갖고 있습니다 - 조기진단의 중요성

‘My son is autistic’ 

특  별  기  고


